
1948년 8월 15일 뉴욕타임스 조

간신문에는 다음과 같은 톱뉴스가 

나왔다(The New York Times, 

1948. 8. 15. New York. Sunday). 

즉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에 의

해서 주권국가가 선포되었다. 국가 

이름은 The Republic of Korea로 

한국말로는 대한민국(Tai Han Min 

Kook)이라 하였다” 했고, 대한민국

은 자유(Freedom)와 민주주의

(Democracy)를 표방한다고 썼다. 

특파원 리챠드 J. H. 존스톤은 헤드

라인으로 ‘Korea Set Up Republic’

이라 했고, 부재로는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지 3년 만에 미군정에 종지

부를 찍고 남한 단독으로 주권국가

를 선포하다”라고 했다. 

대한민국의 건국일은 1948년 8

월 15일이고 우남 이승만 박사는 

초대 대통령이자 국부(國父)였다. 

오늘의 한국의 정치권과 교육계

와 역사학계는 상해 임시정부의 

의미를 크게 보는 것은 좋은 일이

나, 대한민국의 건국일을 부정하

거나 무의미하게 만드는 듯 한 인

상을 받는 것은 나뿐만 아닐 것이

다. 대한민국이 태어나기까지 공

산주의자들이 길길이 날뛰며 얼

마나 많은 파괴와 방해공작을 했

는지는 역사적으로 모두 증명된 

마당에 여기서 모두 언급할 필요

가 없을 듯하다. 

최근에 학계와 정치계는 이승만

이 만든 ‘대한민국’은 바로 남북 분

단의 원인이라고 비판하면서, 상해 

임시정부의 의미를 오늘에 되살려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말하고 싶

었던 것이다.        <3면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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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기도

코로나바이러스 변이가 나타나고 펜데믹이 길어지
면서 전 지구촌에 두려움이 번지고 있는 이 때에 주의 
백성으로 믿음을 더하며 세상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
니다. 아멘.   

금주의 말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
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8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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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웨이는 지난 9월 9일

부터 23일까지 미 전역에서 

120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가

장 피하고 싶은 감정을 물었다

(95% 신뢰도, +/- 3.2% 오차

율). 

두려움이 설문 응답에서 1

위를 차지한 것은 2016년 라

이프웨이 리서치 설문조사와

는 다르다. 당시에는 사람들이 

가장 피하고 싶어 하는 감정이 

수치심(38%)이었고 죄책감

(31%)과 두려움(30%)이 뒤를 

이었다. 

라이프웨이 리서치의 스콧 

맥코넬(Scott McConnell)은 “

많은 미국인들에게 2020년 상

황은 두려움에 대한 관심을 증

가시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COVID에 감염되는 것을 두려

워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시

위 중에 사회적 불안을 두려워

했습니다. 정치인들은 광고와 

연설에서 사람들의 두려움을 

이용했습니다."

비기독교 종교 신자(57%), 

65세 이상 성인(49%), 고등학

교 졸업 이하(46%)가 미국에

서 가장 두려움을 피하고 싶다

고 답했다.

백인(25%)과 아프리카계 미

국인(30%)은 히스패닉(18%)

보다 수치심을 피하려고 할 가

능성이 더 높았다. 그러나 백

인(23%)과 히스패닉(25%)은 

아프리카계 미국인(15%)보다 

죄책감을 피하고 싶어 한다.

희망의 근원

작년에 그들이 겪었던 역경

을 생각할 때 미국인들은 주위

를 둘러보고 그들의 은행계좌

를 살펴보고 희망을 받았다.

2020년까지 미국 성인들의 

가장 큰 희망은 사람들이 보여

준 친절(40%), 긴밀한 관계

(38%), 종교적 믿음(36%), 재

정 안정(33%) 순이었다.

맥코넬은 "종교를 가진 미국

인의 약 절반이 2020년에 희

망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라

고 말한다. “기독교 신앙은 예

수의 추종자들에게 어두운 시

대에 더욱 빛날 더 희망적인 

미래를 제시합니다.”

과학자 및 전문가의 지식

(19%), 여가활동 또는 재미

(17%), 새로운 기회(14%), 작

업(13%) 또는 스스로 수행한 

연구(10%)에서 희망을 얻은 

미국인은 더 적었다. 그리고 

미국 성인 14명 중 약 1명(7%)

은 2020년에 직면한 문제 동

안 희망의 근원이 없었다고 말

한다.

희망을 찾기 위해 애쓰는 미

국인들은 고졸 이하(8%)와 종

교가 없는(12%) 사람들일 가

능성이 더 높다. 복음주의적 

믿음을 가진 미국인의 1%만

이 2020년에 희망이 없다고 

말한 반면 그러한 믿음이 없는 

미국인의 8%는 그렇지 않았

다. 크리스천 중 한 달에 4번 

이상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

(2%)은 한 달에 한 번 미만 예

배에 참석하는 사람(7%)보다 

지난해 희망을 보듬고 살았다.  

미국인들은 자유와 안전을 

원한다

인생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미국인은 

극복하고 싶은 것(32%)이나 

존중받고 싶은 것(24%)보다, 

개인의 자유(36%)를 선택했고 

8%는 확신하지 못했다. 2016

년 라이프웨이리서치에 따르

면 미국인의 40%는 개인의 자

유에 대한 열망, 28%는 극복

하고 싶은 열망, 31%는 존중

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었다.

맥코넬은 “2020년의 사건으

로 인해 일부 사람들은 존중받

고자 하는 열망이 줄어들면서 

우선  순위를 재평가하게 되었

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명령

에 대한 저항은 개인의 자유에 

대한 열망에서 비롯된 것 같습

니다. 그리고 인종 차별에 대

해 이야기하는 것은 사회의 권

력 차이를 극복하려는 열망에

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라고 

분석한다.

남성(39%)은 여성(33%)보

다 개인의 자유를 가장 원한다

고 답했다. 대졸자(44%)도 고

졸 이하(32%)보다 자유를 가

장 원하는 것으로 꼽았다.

<3면으로 계속>

코로나 팬데믹으로 무서운 한 해를 보낸 후 더 많은 미국인들

이 두려움을 피하고 싶다고 말한다. 

라이프웨이리서치(Lifeway Research)의 설문 결과

(American Views on Emotions and Adversity)에 따르면 가장 

피하고 싶은 감정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미국 성인 10명 중 4명

(41%)이 두려움이라고 답했다. 수치심(24%)이나 죄책감

(22%)을 말하는 사람은 훨씬 적다. 10분의 1 정도는 응답을 하

지 않았다(Americans Most Want to Avoid Fear and Anxiety, 

Gain Freedom and Safety).

벗어나고픈 두려움, 희망으로 극복했다!
라이프웨이 설문결과 2020년 미국인 피하고 싶은 감정 1위 두려움(41%)

-이승만의 대한민국 건국 비하인드 스토리 (상)

8·15 광복절과 정부수립

1945년 8월 15일은 일제의 쇠사슬에서 벗어나 해방된 광복절인 동시

에 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 정부수립일이다. 8·15광복은 제2차 세

계대전에서 연합국인 미국의 승리로 우리는 값없이 얻어진 선물이었다. 

그 후 군정과 공산당의 방해공작으로 혼란의 3년을 지내다가 이승만 박

사의 지략과 결단으로 자유대한민국이 세워졌다. 여기서 필자는 자유대

한민국을 세운 이승만을 중심으로 생각고자 한다.

정성구 박사(전 총신대, 대신대 총장)

4년전 수치심이 1위(38%)...가장 원하는 건 개인의 자유(38%)

초대칼럼



모집과정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  목회학 박사과정(D.Min)
     + 목회전공
     + 선교전공

2021년 가을학기 온라인 강의 일정

8월 23일-10월 17일    
DI8530 Biblical Theology of World Mission
(세계선교의 성경신학)

10월 18일-12월 18일   
DI8160 Church Planting & Growth
(교회 개척과 성장학)

1. 84년 역사와 전통을 지닌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보수적인 복음주의 신학교(ATS정회원)
3.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나 수강할 수 있는 100% 온라인 프로그램
4. 선교지 신학교나 현지 대학교에서 강의 가능한 학위 프로그램
5. FAFSA(연방정부 장학금) 지원 가능( 영주권자 이상) 및 각종 장학금 제도

 seminary.grace.edu

한국어로 취득할 수 있는 ATS승인 100% 온라인 박사학위과정 입니다.

CIR 보고서는 가짜 계정 네

트워크가 중국에 대해 노골적

으로 비평하는 중국 재벌이자 

망명가 궈원구이를 묘사한 만

화를 유포했다는 것을 밝혀냈

다.

만화에는 신종 코로나바이

러스(코로나19)가 중국 우한

에서 시작했다고 밝힌 '내부고

발자' 홍콩 과학자 옌리멍과 

도널드 트럼프의 전 정치 전

략가 스티브 배넌도 함께 등

장한다. 이들은 코로나19에 

대한 허위 정보를 포함해 허

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를 받

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

램, 유튜브에 퍼져 있는 일부 

계정은 인공지능 AI가 생성한 

가짜 프로필 사진을 사용하는 

반면 다른 계정들은 이전에 

다른 언어로 게시된 것들이 

도용된 것으로 보인다.

네트워크가 중국 정부와 연

계돼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없지만 CIR에 따르면 이 네트

워크는 과거 트위터와 페이스

북에 의해 중단된 친중 네트

워크와 유사하다.

이들 네트워크는 중국 국가

대표 및 관영매체가 홍보하는 

것과 유사한 친중 서사를 증

폭시켰다. 네트워크에서 공유

하는 콘텐츠 대부분은 미국, 

특히 총기법과 인종 정치와 

같은 분열적인 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네트워크에서 미국은 인권

침해가 심한 국가로 묘사된다. 

가짜 계정의 게시물에는 조지 

플로이드 살인 사건과 함께 

동양인에 대한 차별을 예로 

든다.

"2020년 미국 총기 사건으

로 2만명 가까이 사망" 트윗. 

이후 이 계정은 규칙 위반으

로 트위터에 의해 정지됐다

일부 계정은 중국 신장 지

역의 인권유린을 계속 부인하

며 중국이 최소 100만 명의 

이슬람교도들을 구금해왔다

는 전문가들의 말은 "미국과 

서방이 날조한 거짓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CIR 보고서 저

자 벤자민 스트릭은 "네트워

크의 목적은 친중 서사를 증

폭시켜 서구 사상을 위배하려

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네트워크는 어떻게 밝혀졌나?

CIR은 이전에 식별된 네트

워크에서 선호하는 해시태그

를 맵핑해 네트워크의 일부인 

것으로 보이는 계정을 추가로 

찾아냈다.

홍보용 표지판에는 선전 내

러티브를 추진하는 높은 수준

의 활동과 동일한 해시태그의 

반복적인 사용이 포함됐다. 새

로 생성된 계정, 무작위로 생

성된 것으로 보이는 사용자 

이름의 계정, 팔로워가 거의 

없는 계정도 위험 신호를 제

기했다.

일부 계정은 원본 콘텐츠를 

게시하기 위해 생성된 반면 

다른 계정은 더 많이 퍼질 수 

있도록 원본 게시물을 공유하

고, 좋아요 및 댓글만 달았다.

이러한 종류의 활동은 풀뿌

리캠페인 모습을 연출하기 위

해 설계됐기 때문에 종종 '아

스트로터핑(astroturfing)'이

라고 불린다.

가짜 사람들

가짜 계정 대부분은 AI가 

생성한 사진을 사용했다. 컴퓨

터가 존재하지 않는 인물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게 해주

는 비교적 새로운 기술이다. 

AI가 생성한 실제 인물의 프

로필 이미지와 달리 스타일갠

(StyleGAN)이라는 일종의 머

신러닝 프레임워크로 생성된 

이미지는 역 이미지 검색으로 

추적할 수 없다.

사용자들과 플랫폼이 의심

스러운 계정을 더욱 경계하게 

되면서 허위 정보 캠페인에 

가짜 프로필 사진을 사용하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CIR은 네트워크에서 가짜 

프로필 사진을 식별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을 사용했다. 합성 

이미지는 항상 눈을 같은 위

치에 두기 때문에 눈을 일렬

로 정렬하면 가짜 프로필 사

진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된

다.

일반적으로 프로필 사진을 

무작위로 수집하면 눈 위치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네트워크

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미지. 6명의 눈을 모두 연결

하면 완벽한 선을 보여준다.

다른 징후로는 머리카락 주

변의 흐릿한 가장자리, 이상한 

각도의 치아, 얼굴 주변의 흐

릿한 물체 등이 있다.

네트워크 일부로 추정되는 

페이스북 계정 가운데 상당수

가 터키어 이름을 가진 것으

로 나타났다. 이 계정은 한때 

실제 사용자들의 계정이었지

만 후에 도용되거나 판매돼 

새 프로필 사진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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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는 자신의 그림자를 팔

아 부와 명예를 거머쥘 수 있다

면 그대의 그림자를 팔 수 있겠

는가? 그런 사람이 있었다. 물

론 소설에서이다. 프랑스인이

지만 독일어로 그 작품을 쓴 아

델베르트 폰 샤미소의 19세기 

소설 “그림자를 판 사나이”에

서 주인공 슐레밀이 자신의 그

림자를 정체불명의 남자에게 

판다. 슐레밀은 그림자를 판 대

가로 엄청난 부와 명예와 사람

들의 부러움을 얻는다. 그러나 

그는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 왜

냐하면 그림자가 없이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정상적인 생

활을 더 이상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뒤늦게 돈이 많이 있어

도 그림자가 없이는 밖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숨

어 지내야하는 딱한 신세가 되었다. 정체불명의 사람에게 그

림자를 되찾으려 하니 그림자를 돌려받는 대신 영혼을 내놓으

라고 한다. 그나마 영혼을 지키기 위해 슐레미는 그 이상의 거

래를 하지 않는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 귀중함을 깨닫는 인

생들의 이야기 “그림자를 판 사나이.”

그림자는 우리들에게서 없어져도 별 문제가 아닌듯하다. 그

림자는 언제나 깜깜한 색깔이어서 항상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

다. 그래서 그림자를 팔지는 않아도 아예 없애려는 사람도 있

었다. 그림자를 걷어찼다. 아무리 걷어차고 밟아도 그림자는 

같이 살기 힘들고 서럽다고 내빼지 않았다. 그래서 아예 그 그

림자로부터 자신이 빨리 도망쳐도 보았다. 웬걸, 그림자도 같

은 속도로 따라왔다. 그림자는 결코 떼려야 뗄 수 없었다. 그림

자가 우리에게 전혀 필요 없다면 하나님께서 왜 주셨겠는가. 

하나님이 주신 그림자를 싫다고 필요 없다고 없애려는 것은 

헛고생이요 그림자의 소중함을 경(輕)하게 여기는 것이다. 사

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낮”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밤”도 

필요함을 아시고 주신 하나님께서 “빛”도 필요하고 “그림자”

도 꼭 필요하시기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다.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하찮은 것은 하나도 없다. 

정진명 시인은 그림자를 이렇게 말한다. “허공에 한껏 부풀

려진 제 영혼을 위하여/ 그림자는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 드러

눕습니다/....높이만을 최고로 알고 중력과 싸우느라 버둥거릴 

때도/ 소리 없이 바닥으로 내려와/ 높을수록 커지는 위험을 

길이로 재어줍니다/ 알록달록한 꿈 자랑하며 휘날릴 때/ 화려

한 빛깔들을 가장 단순한 색으로 바꿔서/ 더위에 지친 사람들

을 품는 쉼터가 되어줍니다/ 감당 못할 무슨 일로 풀죽은 저녁 

무렵이면/ 당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크다며/ 지평선 끝까지 

키를 늘이고 어깨 다독입니다/....한평생 곁에 머물러 날 지켜

주다가/ 무덤에서 비로소 함께 사그라지는 당신, 내 영혼의 

짝” 시인은 자기 그림자를 자기 영혼과 평생 함께하는 짝이라

고 부른다. 

사는 동안 나의 그림자를 멸시하지 말아야지. 그림자는 내

지르는 소리는 없어도 유익한 교훈을 항상 조용히 들려주지 

않는가. 또 의리로 말하자면 그림자만한 것이 없다. 이런 저런 

사연으로 다 내 곁을 떠나도 그림자는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 그 시간까지 항상 내 곁에 있지 않겠는가. “그림자를 판 

사나이”의 원제목은 “페터 슐레밀의 환상적인 이야기”이다. 

그림자는 색깔도 그렇고 머무는 위치도 그렇고 언제나 평범(

平凡) 이하에 있다. 그러나 그 존재의 의미는 심오하고 환상적

이다. 어떤 가격이든 그림자를 팔 생각은 아예 하지 말아야겠

다.

발행인 칼럼

그림자를 판 사나이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중국, 가짜 SNS 계정으로 친중 선정 활동까지!
BBC 보도,‘비영리언론기관(CIR) 보고서 350개 가짜 계정 밝혀내’

350개 이상의 가짜 소셜미디어 계정으로 구성된 거대한 네트

워크가 친중 선전활동을 하는 한편 반중 세력의 신뢰를 떨어뜨

리려 노력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영국의 비영리 언론기관(Centre for Information Resilience, 

CIR)의 보고서(Revealed: coordinated attempt to push pro-

China, anti-Western narratives on social media)에 따르면 이

러한 시도는 비 서구화와 함께 해외에서 중국의 영향력과 이미

지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How a fake network pushes pro-

China propaganda).

비 서구화, 해외 중국 영향력 및 이미지 향상 목적
CIR, 페이스북 유투브 트위터 등 플랫폼과 조사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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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임시정부 안에는 공산주

의자와 이승만과 같은 자유민주

주의 주창자들과 더불어 있었으

니, 다 함께 평화공존모델로 삼

을 만하다는 발상일수도 있다. 

하지만 생일을 모르는 사람은 사

생아라 할 수 있다. 건국일도 모

르는 나라 백성은 생일을 모르는 

사생아와 같다. 

3·1운동의 위대함은 세계적으

로 평가 받을 것이다. 그리고 상

해 임시정부도 나라의 독립을 찾

으려는 선각자들의 삶을 높이 평

가해야 한다. 하지만 상해 임시

정부에는 공산주의자들이 많았

고, 상해 임시정부는 실제로 대

한민국의 건국과 연속성 없고, 

임정 요원들은 해방 후 한참 후

에 개인적으로 한 분씩 귀국했

다. 김구 선생 같은 독립운동의 

대표자는 좌우 합작, 통일한국을 

열기 위한 그의 열정은 높이 평

가하지만, 도리어 김일성에게 실

컷 이용당하고 말았다. 

김구 선생은 민족주의자로서 

오늘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우

리는 하나’에 올인 하였다. 이승

만은 김일성이 주도하는 남북협

상이 실패로 돌아갈 것을 예견하

고, 김구 선생을 극구 말렸으나 

무위로 돌아갔다. 유엔이 1948년 

2월 26일 감시가 가능하고 자유

선거가 가능한 남한만이라도 자

유총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의함

에 따라 1948년 3월 17일 국회

의원 선거법이 발표되어 5월 16

일에 투표하기로 결정되었다. 이

승만 박사를 중심으로 자유진영

이 5·10선거 준비를 하는 동안 

중도좌파 세력과 김구 세력의 

5·10선거 반대로 남한 사회는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총선 반

대 저지를 위한 선거 업무 방해

는 무장 폭동 등 다양한 투쟁으

로 선거를 방해했다. 

이러한 와중에 김일성이 남파

한 간첩 ‘성시백’이 내민 김일성

의 초청장을 받아 쥔 김구와 김

규식 등 일행이 김일성의 각본에 

따라 개최되는 남북협상, 즉 남

북연석회의에 참석하러 1948년 

4월 19일 38선을 넘어 평양으로 

갔다. 바로 이때에 여기저기서 

공산당의 무장폭동이 일어나 남

한사회는 내란에 가까운 혼란상

태로 치닫고 있었다. 김구는 남

북통일정부라는 이상에 함몰되

어 현실에 대해서나 국제정치에 

너무나 어두웠다(김현태 편, 이

승만 대통령에 대한 불편한 진

실, 범아출판, p.23). 

특히 김구가 월북했을 당시 북

한에서는 이미 북한헌법이 제정

되고, 공산정권 수립의 절차가 

착착 진행되고 있음을 목격하고

도, 김구 일행은 평양에서 붉은 

군대의 사열까지 받았다. 김구는 

이러한 사실을 철저히 숨기고 국

민을 기만했다. 김구를 위시한 

남북협상(전조선 제정당 사회단

체 대표자연석회의)파들은 김일

성과의 약속에 따라 5·10선거를 

철저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최근 이승만 박사의 양아들 이

인수 박사의 증언에 의하면, 김

구가 평양에서 김일성을 만났을 

때 김일성은 전쟁을 통해 대한민

국을 적화통일을 시키려는 메시

지를 이미 받았다. 그때 김구는 

통일이 될 것을 확신하고 김일성

에게 평양에 있는 큰 과수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김일성

은 쾌히 승낙했었고 문서로 약속

했었다. 이런 사실이 러시아 외

교문서에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

했다고 한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

부수립이 있던 그날, 김구는 말

하기를 “비분과 실망이 있을 뿐

이다. 새로운 결심과 용기를 가

지고 강력한 통일운동을 추진해

야 되겠다”(김현태 p.24)고 했다. 

김구 선생은 위대한 독립운동가

이기는 해도 철저한 민족주의자

로서 남북합작, 민족통일을 염원

한 나머지 결과적으로 공산당에 

이용되고 말았다. 사실이 그러함

에도 지금도 비판자들은 이승만

을 남북분단의 책임자로 몰아 

부친다. 남쪽의 공산당 박헌영

의 계략과 술수로 대한민국은 

하마터면 공산화 될 뻔 했으나 

박헌영은 도리어 김일성에게 제

거되었다. 

지난 70여 년 동안 한국의 모

든 언론, 역사가들, 교육가들은 

남북통일, 민족통일과 화해와 평

화를 앞세워서 우남 이승만 박사

에게 흠집 내기와 이승만 약점 

캐기, 이승만 죽이기를 앞 다투

어 해왔다. 이른바 역사를 알고 

정치를 한다는 학자들과 논객들

이 마치 이승만 비판을 해야 신

지식인인 듯 생각해왔다. 그도 

그럴 것이 북한에서는 모든 교과

과정에서 이승만 폄하와 죽이기

를 했고, 김일성이 세운 북조선 

공산주의 집단만이 정통인 듯이 

세뇌시켰다. 

어찌된 일인지 자유대한민국

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난 

부모도 태어난 생일도 부정하는 

꼴이 되었다. 그러나 깨어있는 

학자들이 그간의 상식으로 알려

졌던 이승만을 재조명하고, 우남 

이승만 박사의 대한민국 국부로

서 애국자요, 위대한 정치가요, 

국제 외교가요, 전략가로 다시 

보기 시작한 것은 고무적이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 자유대한민국은 지

구상에 없었다. 또한 대한민국이 

오늘의 세계 10위권의 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이승

만 박사가 세운 자유민주주의 국

가 덕이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세운 자

유 민주주의 대한민국, 시장경

제, 한미동맹이야말로 8·15광복

절과 정부수립을 맞은 우리가 세

계 강국으로 가는 대한민국의 위

대한 선물이었다. 
skc0727@yahoo.com

<1면에서 계속>

젊은 사람들은 극복하고 싶다

고 말할 가능성이 더 높고 노인

들은 존경받기를 더 원할 가능

성이 더 크다. 아프리카계 미국

인(39%)과 히스패닉계(40%)가 

백인(28%)보다 극복하고 싶은 

것이 가장 많았다.

라이프웨이에 따르면 미국 성

인은 자신의 잠재력에 도달하거

나(25%) 가족과 친구에게 명예

를 주는 것(24%)에 비해, 보안 

및 안전(45%)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여성(48%), 

50-64세 성인(51%), 65세 이상

(55%)과 함께 안전을 가장 중요

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 젊

은 성인(18-34세)은 자신의 주

요 가치가 잠재력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말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39%).

옳고 그름

미국인들은 옳은 일을 할 때 

가장 큰 만족을 얻는다고 압도

적으로 말하지만 그들은 잘못된 

일을 하는 것보다 삶에서 불안

을 없애고 싶어 한다.

성인 5명 중 약 4명(79%)은 정

당이 집권하거나(7%) 사회적인 

인정이나 지위를 얻는 것(7%)에 

비해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가장 큰 만족

감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삶에서 완

전히 제거할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미국인들은 범죄(34%)

와 굴욕(11%)보다 불안(46%)을 

선택했다.

또한 미국 성인은 법을 위반하

는 사람(29%)이나 커뮤니티를 

창피하게 만드는 사람(5%)에 비

해 부당하게 고통 받는 사람

(60%)이 자신을 가장 화나게 한

다고 답할 가능성이 가장 높았다.

휴스턴 한인교회

담임목사 청빙공고담임목사 청빙공고
텍사스주의 휴스턴시에 위치한 휴스턴 한인교회(korean Christian Church of Houston)

초교파, 자체성전보유, 담임 목사님을 다음과 같이 청빙합니다.

1. 자격요건

1) 신학대학원(M.Div.)을 졸업한 목사
2) 이민교회에서 3년이상 담임목사(부목사 포함) 경력 있으신 분
3)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 소지자
4) 이중 언어(한국어, 영어) 가능한 분

2. 제출서류

1) 본인및 사모의 이력서와 자기 소개서(가족사진 첨부)
2) 목회 철학/비전 계획서및 간증서
3) 6개월 이내에 행한 설교 영상 2회분
4) 대학교 및 신학대학원 졸업증명서
5) 목사 안수 증명서
6) 추천서(추천인 연락처 기재)

3. 지원서류 접수 안내 

1) 제출방법: 서류는 청빙위원회 이메일 주소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청빙위원회 email address : kcch2019@gmail.com
2) 설교 CD는 우편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교회 우편 주소
Korean Christian Church of Houston c/o Senior Pastor Nominating 
Committee 10410 Clay Rd, Houston, TX 77041

3) 본 교회 청빙 절차에 따라서 서류심사 후 개별통지 하겠습니다.
4) 제출된 서류는 청빙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일체 반환되지 않음
5) 지원 관련 문의는 상기 이메일 주소로 하시기 바랍니다.

휴스턴 한인교회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벌써 코로나가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를 휩쓸고 있은 지 1년 

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단시간에 백신을 개발

하여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여

전히 코로나를 무력화시키기에

는 한계성이 나타나고 있습니

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21장에

서 마지막 시대의 징조 중 하나

로 언급하셨던 ‘전염병’을 인류

는 지금까지 의술과 과학이 눈

부시게 발달한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과는 전혀 무관한 그래

서 무식한 이야기로 여겼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전염

병이 문자 그대로 우리 시대에 생생하게 눈앞에 펼쳐지고 있

습니다. 변이에 또 다른 변이를 계속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

스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의학계는 조

심스럽게 말하고 있으며 앞으로 인류는 코로나바이러스를 잘 

조절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배워야 한다고 합니다. 

시대 앞에 보여지는 종말의 흔적은 또 있습니다. 지난 8월 

5일자 The Guardian에서 다루었던 대서양 해류순환의 위기

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 동부를 끼

고 있는 대서양 바다는 남쪽 멕시코만에서 데워진 따뜻한 바

닷물과 북쪽 캐나다와 멀리는 그린랜드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바닷물이 천천히 남북으로 돌며 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

하여 AMOC으로 불리는 이 해수의 순환으로 인해 북유럽은 

겨울철에도 비교적 높은 온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데 최근에 발표된 해양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이 해수의 이동

이 점점 더 늦어지거나 심지어 정체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

다는 것입니다. 만일 해수의 순환이 정지하게 되면 멕시코나 

플로리다 근처의 남쪽 지역은 계속해서 뜨거운 해수가 머물

고 있기 때문에 온도가 상승하게 되고 반대로 북유럽과 그린

랜드 지역은 감당할 수 없는 혹한을 맞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

고 있습니다. 이런 극과 극의 현상으로 인해 남쪽에서 엄청난 

양의 수증기를 품은 대기의 이동으로 인해 특정지역에는 이

전에 보지 못했던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으며 또 다른 지

역에는 극심한 가뭄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움

직여야할 해수가 움직이지 않음으로써 생태계를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심각한 문제들, 예컨대 가뭄과 홍수 그로 인한 기근

이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할 것으로 학자들은 경고하고 있

습니다.

그런데 이런 해류순환이 늦어지는 현상이 최근 몇 년 사이

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1950년대 무렵부터 일어나고 있

었던 것으로 연구결과 드러났습니다. 바다 해저에 묻혀있는 

퇴적물의 구성성분을 분석하여 연구한 결과 지난 1천여 년 

동안 지금과 같이 해류순환의 문제가 일어난 적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런저런 자연적인 현상들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면 지구

의 미래가 보입니다. 현재 인류가 쌓아올린 과학지식으로도 

결코 그 흐름을 돌리거나 멈추게 할 수 없는 거대한 자연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조용히 창조주의 음성과 그 방향을 보게 

됩니다.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의 종말

이 있음을 미리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런 종말을 향해 나

아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삶의 걸음을 걸어야 하는

지도 가르쳐 주십니다. 지구촌을 강타한 코로나와 엄청난 양

의 폭우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었

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

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

니라”(눅21:36).  

샬롬.
hankschoi@gmail.com

지금 우리는 어디에?

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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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들은 자유와 ...

...희망으로 극복했다!

	 1945년 8월 15일은 일제의 쇠사슬에서 벗어나 해방된 광복절 
	 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 정부수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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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8.15 광복절을 제 76

회차로 맞고 있다. 우리나라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

고 있지만 광복 이후 지금까지

처럼 격변기를 지나오면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발전을 

거듭하는 때가 없었다. 한때 최

고의 기적적인 경제와 정치 발

전을 거듭하였다고 세계의 찬

사를 받아왔으나 그것은 교회

의 발전 때문이요, 하나님의 전

적인 은혜 때문이었다. 

우리의 현재를 돌아 볼 때마

다 우리는 굉장한 자부심과 함

께 또한 부끄러움도 느낀다. 우

리가 이 순간 느끼는 아쉬움도 

있다면 이것을 바꾸어 아름다

운 전통을 이어받고, 더욱 빛나

는 전통을 세워나가도록 하자

면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야곱에게서 이 모습을 본받으

면 어떨까? 

1. 예배하는 전통

식량을 구하려고 애굽에 아

들들을 두 번 보내었던 야곱은 

모든 시련과 역경, 걱정 근심을 

깨끗이 씻고 꿈에도 그리던 아

들 요셉을 만나러 요셉의 요청

대로 온 가족이 가나안 살림을 

총 정리하여 애굽으로 가게 되

었다. 헤브론에서 출발하여 남

서쪽으로 45km를 내려와서 가

나안을 벗어나는 마지막 브엘

세바에 도착하게 되었다. 그곳

은 아브라함의 명명으로 새롭

게 탄생하였고, 바로 그곳에서 

야곱의 조부도 부친도 다 같이 

영적생활에 승리한 곳이기도 

하였다. 어려운 이웃 그랄왕과

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하나님

께 감사하며, 제단을 쌓고 교제

하였던 곳이다. 이삭도 어려운 

나그네 생활 중에 이웃의 우물 

침탈을 마침내 온유로 끝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장래를 

보장하여주시던 잊지 못하는 

곳이요, 예배하던 곳이다. 

반면에 야곱은 어떤가? 너무 

흥분하였던 나머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도 전에 애굽행

을 실천부터 하여버린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가 진지하

게 하나님의 뜻을 여쭙게 되었

다. 비록 늦었지만 하나님의 뜻

을 확인하기 전에는 실천할 수 

없다는 태도가 훌륭하다. 

1절의 “희생을 드리니” 곧 제

단을 쌓았다는 말씀은 곧 예배

를 드렸다는 말씀이다. 전능하

신 하나님께, 나를 인도하시고 

일생을 책임져주신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약속을 이루셔

서 마침내 온 백성으로 복되게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그 하

나님은 조부 아브라함을 부르

셔서 갈대아 우르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오게 하신 반면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었다고 

마음대로 애굽에 내려갔다가 

큰 낭패를 당하였고(창12:10-

20) 이삭의 경우 또 흉년이 들

어 세계의 곡창지대 애굽으로 

내려가다가(창26:2) 하나님의 

금지로 내려가지 못하였던 애

굽으로 가려니 당연히 하나님

의 재가를 받아야 하지 않겠는

가? 

비록 늦었지만 하나님의 인

도하시는 섭리만 아니고 직접 

여쭙고 확인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도 예배

에 집중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이다. 비록 늦었지만 두렵지만 

하나님께 여쭙고 그분의 인정

을 받고 응답을 받고 떠나겠다

는 자세, 그것이 야곱으로 하여

금 하나님께 사랑받게 된 원인

이다. 

우리가 너무 흥분이 되면 얼

른 내 생각대로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늦게라도 “아니지 이것

이 아니지!”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인생을 전진시키

는 것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

조하여도 지나치지가 않다. 예

배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가

장 최선의 삶을 살 수가 있고 

앞길의 진정한 인도를 받을 수

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온 교회적으로 국가

적으로 이렇게 힘든 펜데믹을 

지나면서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한 번도 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은 정말이지 

가장 중요한 교회전통이라 하

여도 조금도 과장된 것이 아니

다. 예배 중에 기도하는 전통, 

찬양하는 전통, 교제하는 전통, 

하나님의 뜻을 심각하게 여쭙

는 전통을 수호하고, 어떠한 환

난과 역경 중에도 비록 비대면

이라 할지라도, 온라인이라 할

지라도 쉬지 않는 예배생활이 

반드시 지속되어야 하는 이유

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예배가 살면 인생이 살고 교

회가 살고 앞길이 활짝 열리지

만 예배가 죽으면 우리의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다. 이것은 빛

나는 영적 전통으로 이어온 야

곱이 누린 축복이다. 그 전통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였기 때

문에 에서와 달랐고, 이스마엘

과도 달랐던 것이요, 이 같은 

놀라운 축복이 바로 우리의 역

사요, 전통이다.

2. 새로운 전통으로

비록 늦었으나 또 어느 정도 

하나님의 섭리적인 판단이 선

다 할지라도 직접 응답 받기 전

에는 애굽으로 내려갈 수가 없

다는 야곱의 자세로 인하여 하

나님께서는 넘치게 응답하시었

다. 애굽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

라! 명령이 떨어졌다. 얼마나 

기뻤을까? 그것뿐만이 아니다. 

거기서 크게 번창할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루리라. 창세기 15장 

13,14절에서 주신 말씀대로 애

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

다. 또한 다시 돌아오게 하겠

다. 자신도 시신이 가나안에 묻

힘으로, 또 온 백성이 모세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다시 오게 

하심으로 약속을 이루게 하신

다는 말씀이다. 

또 하나, 요셉이 네 눈을 감

기리라. 만나기만 하여도, 그의 

고백과 같이 “죽어도 여한이 없

을텐데”(46:30), 그의 품 안에

서 운명할 것을 예언하여 주시

었으니 얼마나 얼마나 자비하

신 하나님이신가? 우리의 필요

를 넘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만 하면 언제나 넘치게 응

답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날

마다 순간마다 최선을 드리고 

있는가? 

모든 핑계를 뒤로 한 채, 무

엇으로도 어떠한 것도 우리의 

예배를 대신할 것은 없다는 신

앙의 선조들과 순교자들의 전

통을 이어나가기에 부족함이 

없어야 하겠고, 야곱에게 보여

주신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넉넉하게 얻

도록 하자. 더구나 구약의 신약

적인 실천, 어린 아이들과 여인

들을 태운 수레들(바로가 보

낸)... 얼마나 주님 안에서의 새 

생활이 멋이 있는가? 

더 큰 비전으로 애굽을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요, 오히

려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민족, 큰 민족이 되게 하시는 

반드시 내려가야 하는 곳으로 

가며, 그곳에서 위대한 선민 된 

민족으로 크게 성장하여 마침

내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게 하시겠다니... 

과연 우리도 이와 같이 예배할 

만하고, 기도할 만하고 하나님

의 응답을 꼭 받을 만하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순간까

지 바로 이 자리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왔다. 그러면 하

나님께서 내게 지금 기대하시

는 바가 무엇인가? 오직 이 시

대의 선민의식으로 전진하여 

보자. 야곱을 따라 그 위대한 

인류 구원의 더 큰 비전, 새로

운 비전의 복이 이루어지는 것

처럼 이 시대의 선민으로서 할 

일이 많다. 우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

다. 아니 반드시 영적 이스라엘

로 사명감을 가진다면 할 일은 

너무나 많다. 말세에 너무 안일

하여진 이들을 부지런히 깨우

고, 새롭게 사명자로 살아가려

면 뒷걸음질 치는 이 위대한 대

한민국과 미국을 다시 살리는 

일은 한도 없이 많다. 

예배, 기도, 전도의 전통을 반

드시 다시 살려야 하고, 세계의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야 하는

데... 한 민족을 부르시는 하나

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적은 숫자의 애굽행, 그

야말로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

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의 욥기 8장 7절 말씀대로 더 

큰 비전이 불과 같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이루어

드리자. 누군가 소수라도 이 시

대에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여드려야 되지 않

겠는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광복절을 맞이하게 된다. 일제

의 침탈이 이루어지기 조금 전

에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

흥운동으로 말미암아 단결된 

교회들이 중심이 되어 삼일운

동을 일으키고, 그 후의 일제 

잔혹한 시련과 핍박을 견디었

으며, 순교의 피로 하나님 사랑

을 증명한 민족, 동족상잔으로 

잿더미가 된 건물 잔해를 붙들

고 울부짖어 기도하고 신실한 

말씀으로 기도로 후손들을 길

러내신 신앙의 조상들의 영적 

유산을 이어받아 오늘까지 나

아오게 하신 주님께서는 우리

의 광복절 예배와 함께 우리에

게 기대하시고 부탁하시는 대

로 기도와 전도로 예배의 훌륭

한 전통으로 다시 한 번 신실하

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 그리

고 동행의 축복 속에서 오늘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이 시

대를 복음으로 반드시 새롭게 

하여 나가기를 원하신다. 

역사와 전통의 중요성을 깨

닫고 야곱 같은 응답으로 이 시

대를 새롭게 할 사람은 누구인

가?
revskna@gmail.com

나성균 목사
(샬롯장로교회)

푸/른/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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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와 전통의 중요성

필자 나이 스무 살 무렵이

었다. 연말 때 목사님의 설교 

주제가 솔로몬의 일천번제였

다. 설교를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에 난 믿음으로 서원기도

를 드렸다. ‘주여! 나도 새해

에는 예배당에 나와서 일천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감동

의 마음으로 일천번 기도를 

드리겠다고 서원은 했지만 곧 

밀려온 걱정으로 매우 당황했

다. ‘아니? 어떻게 일년에 일

천번을 기도할 수 있겠니? 그

것도 예배당에 나와서…’ 너무 

경솔한 기도를 드린 것 아닌

가? 그런데 내 안에서 자문자

답이 이어지기 시작됐다. ‘너 

새벽기도 시작하면 되잖아! ‘

그래봐야 365번인걸… 그럼 

오후에 집에 가는 시간에 한 

번 더 가면 되잖아? 응… 그래

도 730번 밖에 안 되는데…? 

정기예배와 집회만 계속 나가

면 될 걸~~’ 그래서 따져 보았

다. 주일 오전 오후 104번, 수

요일 52번, 금요일 청년회 52

번, 토요일 찬양대 연습하러 

52번… 다 합치니 990번이었

다. 모자라는 10번은 덤으로 

추가하면 되겠다는 계산이 나

왔다. 

새해가 밝았다. 일천번의 기

도는 그렇게 시작이 됐다. 신

년원단은 새벽을 깨우는 자들

로 교회당이 가득했다. 한두 

달이 지나면서 새벽기도회 출

석이 점점 줄어들었다. 나른한 

봄철이 되었을 때에는 원래 

새벽기도가 체질화된 소수의 

고정 멤버들만 남았다. 한창 

잠이 많은 나이에 새벽 4시에 

깨는 일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의 심정과 같았다. 그래도 

서원을 했으니… 졸더라도 아

버지 집에 가서 졸자는 마음

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끌고 

나가곤 했다. 어떤 날은 잠간 

졸고 눈을 떠보면 텅 빈 예배

당엔 나만 홀로 남겨 있었을 

때도 여러 번 있었다. 그럼에

도 감사한 것은 힘차게 솟아

오르는 아침 해를 보면서 ‘시

온에 영광이 빛나는 아침’을 

부르는 발걸음에 감사와 찬양

이 솟구치곤 했었다.    

학교가 끝나고 집에 가는 

오후에는 어김없이 예배당에 

갔었다. 그 때에 서울 수유리 

성결교회에 출석을 했는데 예

배당 건축공사를 하고 있었을 

때였다. 맑은 날에는 언제나 

공사 중에 날아온 뽀얀 먼지

들이 긴 의자 위에 가득했었

다. 걸레를 들고 닦아야만 했

다. 그 의자들을 닦으면서 우

연한 법칙을 찾아냈다. 이름표

는 없었지만 모든 교인들이 

자기 지정석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 자리를 닦

을 때에는 그 자리 주인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기도하곤 

했다. 세 번째 줄 빈 의자를 닦

을 때 홀로 사시는 권사님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 권사님은 신혼 시절에 

남편을 전쟁에서 잃어버리고 

유복자 아들과 살고 있었다. 

그 아들은 믿음이 없었다. 주

야로 그 어머니는 아들의 구

원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다. 간절한 기도와 눈

물로 얼룩진 그 어머니의 자

리를 닦을 때 나도 몰래 내 눈

에서 뜨거운 눈물이 솟구쳐 

떨어졌다. 여러 달이 지난 어

느 주일 예배 때였다. 앞을 바

라보는데 그 권사님의 옆 자

리에 아들이 함께 앉아 있었

다. 할렐루야! 순간적으로 내 

안에서 솟는 그 기쁨! 그 감격

을 잊을 수가 없었다. 그 때 떠

오른 성경구절은 가나의 혼인

집에서 물로 최상품의 포도주

를 만들어 온 결혼식장이 어

떻게 된 영문인지 몰라 궁금

해 할 때에 오로지 ‘물 떠온 하

인들은 알더라’였다.  여름날 

장마철 오후에 빈 예배당에 

갔을 때였다. 공사 중인 본당

에 발목에 차는 빗물이 가득

히 고여 있었다. 바지를 걷고

서 맨발로 물들을 퍼내기 시

작했다. 한 통 한 통 물을 퍼낼 

때마다 ‘오! 주님, 하나님의 예

배당에 물 푸는 특권을 독점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렇게 저렇게 솔로몬의 일천번

제 일천번의 서원기도는 점점 

그 횟수를 채워가고 있었다. 

가을이 가고 12월의 성탄계절

을 감격가운데 보내면서 송년

에 맞춰 일천번의 기도가 채

워졌을 때를 나는 영영 잊을 

수 없었다. 보이지 않는 튼튼

한 날개로 무한한 창공을 높

이 높이 오르는 독수리가 된 

기분이었다. 

일년 동안에 일천번의 예배

당 기도는 게으르고 나약했던 

나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바

꿔버렸다. 마치 깊이 묻혀 존

재를 잊어버렸던 땅 속의 용

암이 솟구쳐 화산을 폭발하듯

이 일천 번의 기도는 내 안의 

열등감과 무능함과 소극적이

고 부정적이고, 부패한 자아의 

두꺼운 불신앙의 암반들을 사

정없이 터뜨려 버린 활화산이 

되었다. 흘러내는 곳마다 흙이

든지 나무든지 암반 같은 바

윗돌도 녹여버린 용암처럼 일

천 번의 기도는 나를 송두리

째 태워버렸다. 마치 전속력으

로 달리는 브레이크 없는 고

속 열차처럼 서울과 한국을 

떠나 캐나다 토론토로, 미국 

뉴욕으로… 천성을 향하여 일

천번의 기도 약속은 오늘도 

54번째의 역을 통과하며 끝없

는 질주를 계속하고 있다.   
jykim47@gmail.com

일천 번의 기도 서원

김재열 목사

(뉴욕 센트럴교회)

목장일기

<2면에서 계속>

도용된 유튜브 계정으로도 친

중 서사를 퍼뜨려졌다. 이전에 

영어나 독일어로 게시했다가 몇 

년 동안 휴면 상태였던 계정이 

갑자기 중국 공식 국영방송에서 

중국어 콘텐츠를 올리기 시작했

다.

CIR은 이번 연구를 관련 소셜

미디어 플랫폼과 공유했다. 페이

스북은 이번 연구에서 밝혀진 

계정을 자사 플랫폼에서 삭제했

다.

페이스북 대변인은 "2019년 9

월 우리는 주로 중국어로 된 생

활습관과 정치적인 클릭 미끼를 

게시한 스팸 활동 네트워크를 

삭제했다. 이 네트워크는 우리 

플랫폼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으

며 우리는 연구자 및 업계 관계

자들과 계속 협력해 이 보고서

에 언급된 계정처럼 재기 시도

를 감지하고 차단한다"고 밝혔

다.

유튜브 또한 유튜브커뮤니티 

지침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네트

워크의 계정을 해지했다. 트위터

는 CIR이 식별한 거의 모든 계

정과 비슷한 행동을 하는 다른 

계정도 삭제했다고 밝혔다. 또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중국, 가짜 SNS 계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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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과거 2013년 부산 백스코에서 WCC 총회를 개최함으로 한

국 교회와 목회자간에도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오늘날 WCC 

운동의 문제점을 성경적 입장에서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버 이희은

 

A: WCC(World Council of Churches)는 현재 120개국의 349개 

교단의 여러 교회들이 “하나 됨과 공통된 증언과 기독교적 봉사와 

섬김을 위한 교회들의 교제를 지향한다”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되었

습니다. 그러나 1948년 암스텔담 1차 총회에서, 2006년 브라질에서 

열린 제9차 총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들의 방향성과 이에 동참하

는 주된 인물들의 신학적인 사상은 성경에서 많이 떠나고 있음을 발

견할 수 있습니다. 과거 1959년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과 통합측

의 분열원인이 WCC 참여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합동은 WCC 참여

를 반대하고 통합은 찬성함으로 갈라졌습니다. 결국 통합은 WCC를 

2013년도에 한국에 유치하는데 성공함으로 한국 교회적 경사로 축

하하려고 한 것은 매우 우려스럽고 위험한  발상입니다. 합동신학

교의 이승구 교수는 광장의 신학에서 “WCC총회의 한국유치는 한

국사회에 복음의 왜곡이나 다른 복음을 세상에 전달하고 기독교의 

복음에 대한 오해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

니다(p.347).

WCC의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오직 성

경(Sola Scriptura)의 원리를 버렸습니다. 우리는 신구약성경은 정

확무오하게 성령으로 영감된 것으로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

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WCC는 성경을 인간의 작품이라고 주장합니

다. WCC의  루뱅 보고서는 성경의 메시지가 그 스스로 권위 있는 

것으로 입증되는 체험이 있을 때 “성경이 영감되었다”라고 고백해

야 하며, 성경의 영감을 미리 전제하는 것은 성경에 대한 율법주의

적 견해로 나아갈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경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칼 발트적인 신정통주의적 견해입니다. 광신대학

교의 황성일 교수는”WCC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다양한 교회 혹은 교

파들이 신학과 교리에 있어서 분명하고 절대적인 기준을 내세우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인권과 복지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해, 교단과 종파를 초월하여 모든 종교인들이 서로 협력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말하는 일치는 다양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일치이며, 이것은 신학적 다원주의로 귀결되었다. 

그리고 이것의 당연한 결과로서 그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에 의

해 기록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가

장 중요한 고백을 포기해야만 했다. 그들은 성경을 인간의 문학 작

품들 중 하나로 간주한다.”

둘째는 칭의에 대한 여러 입장도 다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Sola Gratia),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 얻는(Sola Fide) 교리를 선포한 종교개혁의 원리를 따릅

니다. 그런데 WCC는 이제 와서 인간의 공로를 강조하는 로마가톨

릭교회가 받아들인 칭의 교리도 받아들인다고 말하니 이것은 비 성

경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특별은총과 일반은총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WCC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제한할 수 없다며 타종교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을 회개해야 한다는, 기독교 밖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는 다

원주의적인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특별은총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음을 믿습니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신앙상담 ??
?

?
?

  WCC는 성경을 인간 작품으로 보고 

             로마카톨릭의 칭의교리, 다원주의 구원론 수용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캘리포니아 주의원들, 성매

매범들이 길거리에서 성매매/

매춘을 쉽게 만드는 SB 357 

발의, 이미 1차 공청회 통과! 

법안화 되는 것은 시간문제!

 

SB 357은 민주당 소속의 

캘리포니아 지역을 맡고 있

는 Scott Wiener 상원의원에 

의해 발의되고 민주당 하원

의 Assembly Member Kalra

가 Principle author을 하고 

Coauthor은 민주당 하원의 

Assembly Members Carrillo, 

Lee, Quirk, and Wicks들이 합

동제작 발의하였습니다. 

SB 357은 사악함은 어디까

지인가? 

1. 성매매범들이 대낮에도 

아무 길거리에서 성매춘을 쉽

게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어

린이와 시민들을 보호하는 것

이 아니라 성매춘부를 고용한 

회사를 보호하는 법안입니다. 

2. 더 사악한 것은 이 법안

은 주로 가정이 어렵거나 힘든 

상황 속에서 자란 어린여성들, 

그래서 집을 나왔거나 가족들

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십대들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야말로 사회의 도움을 받아 

삶의 회복이 필요한 불우여성, 

불우 십대 청소년들을 이용하

여 매춘을 하는 회사들을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들을 보호하는 법안이 되기에 

더 더욱 사악하다고 할 수 있

습니다.      

3. 더 큰 문제는 버락 후세

인 오바마와 지금 현 조 바이

든/카말라 해리스 정부의 “트

랜스젠더” “동성애” 로맨스 문

화 보호 확장을 추진하는 정책

들로 인해 동성애 성행위를 위

한 매춘부는 더 뜨겁게 올라가

고 있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4. SB 357은 아직까지 100% 

매춘을 비범죄화 하지는 않지

만 그대신 “성매매를 목적으로 

공공장소나 학교 앞에서 매춘

을 하기위해 배회(loitering)했

다”는 이유로 매춘부나 그 회

사를 체포할 수 있었던 경찰의 

권한을 완전히 없애고 있습니

다. 결국, 경찰들 앞에서 어린

아이가 매춘부의 사탕발림에 

꼬여 같이 가더라도 그 매춘부

를 잡을 수도 없으며 그 어린

아이를 부모에게로 인도해줄 

수 없다는 것이지요. 

5. 이런 비도덕적이고 비윤

리적이며, 무엇보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한 죄를 대낮

에 정상이라고 활보하게 다니

며 어린 자녀들 학교 앞에서까

지 아이들을 꼬시고 혼돈 시키

게 하는 것은 말로 할 수 없이 

사악합니다! 

마태복음 18: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

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

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

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

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

라”라고.  

하지만 이런 발의안이 나온 

것이 절대로 놀랍지 않습니다. 

저희 Tvnext 소식을 Follow 

하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민주당 의원들이 

그동안 얼마나 황당스러우리

만큼 사악한 법안들(소아성애

자 정상화-Sexual Orienta-

tion으로 들여보냄)을 만들어

내고 있는지를.  

그리고 성매춘을 정상화 하

고 보호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

다. 2019년에는 민주당전체의 

찬성과 게빈뉴셤의 서명으로 

SB 233이 통과되었었습니다. 

SB233의 법명은 Immunity 

from arrest인데, 체포면죄법

안입니다. 그렇다면 체포면제

대상이 누구냐가 중요한데요, 

체포면제가 바로 prostitution 

매춘부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SB 357을 또 

내놓은 것입니다. 

지난 3일 국회 의회 공공안

전위원회(Assembly Public 

Safety Committee)는 청문회

에 참석한 시민들의 반대의견

들이 찬성의견보다 5배 이상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6

대 2로 통과시켰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80% 이상

이 민주당이기에 총 8명으로 

구성된 의회 공공안전위원회

는 민주당 6명 100% 찬성표를 

던졌고, 겨우 2명의 공화당 의

원들이 100% 반대표를 던져

도 숫자로 밀릴 수밖에 없었

습니다.    

찬성표를 던졌던 Kelly 

Seyarto(R-Murrieta) 공화

당 의원은 흑인과 황

인종 공동체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

는 이유로 법안에 대

해 열렬히 반대했으

며 다음과 같이 자신

의 반대 이유를 밝혔

습니다. “흑인과 황인

종 공동체에 소속된 

가족들은 범죄를 원

하지 않는다. 그들은 특별히 

아이들이 범죄에 노출되는 것

을 원하지 않는다.” 세야르토

는 동료 의원에게 “이 법안은 

실제로 이 사람들을 도우려는 

사람들로부터 불쌍한 사람들

을 도와줄 도구마저도 빼앗아

가는 법안이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인신매매 생존자이자 

Restoration Ranch Women’s 

Shelter 책임자인 마리안 잭슨

은 “거리에서 일하는(매춘) 여

성들이 낯선 사람의 차에 타는 

것부터가 매우 위험한데, 어디

로 가는지조차 모르기 때문이

다”라고 말했습니다. SB 357

에 대한 그녀의 증언에는 그녀

가 알고 있는 한 밤거리 매춘

부가 성 구매자의 차에 올라탄 

후 조수석 문을 잠가버려서 다

시 내리고 싶어도 내릴 수 없

었던 여성에 대한 이야기도 포

함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모

르는 곳으로 끌려갔고 강도, 

구타, 강간당했다”고 증언했

습니다.

또한 SB 357를 반대하는 것

에 대한 증언은 막달레나 호프

(Magdalene Hope)라고 불리

는 CA  베이커스 필드에 본부

를 둔 반인신매매 기독교단체

의 지도자들이 나섰습니다. 그

들은 위너 의원의 캘리포니아

의 반 로이터링법에 대한 입장

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배회’

를 금지하는 법이야말로 경찰

관이 인신매매범으로부터 여

성을 구할 수 있다고 믿고 있

습니다. 막달레나 호프(Mag-

dalene Hope) 이사회 멤버인 

앤지 베넷은 ‘배회금지’법을 

통해 구조된 여성들의 케이스

를 직접 목격한 인물입니다. 

그녀는 의원들에게 “경찰의 

구금을 통해 삶을 바꾼 7명의 

여성과 개인적으로 일해 왔었

는데, 그들이 연락을 해왔습니

다”라고 말했습니다.

막달라 호프의 설립자인 

Doug Bennett 박사는 자신

이 2009년부터 만명 이상의 

성매매 종사자들에게 다가가

고 123명의 여성을 성매매에

서 구출하는데 개인적으로 도

운 경험을 통해  의회 공공 안

전위원회 위원들에게 SB 237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베넷

의 연구에서 그는 매춘에 관련

된 10명 중 7명이 인신매매를 

당하고 있으며 대다수는 10대 

초반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

했습니다.     <10면으로 계속>

캘리포니아 주정부의원 뽑는 시민들의 투표의식, 이래도 안 바뀌려나? 

아는 게 힘이다!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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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스와 스가랴서 지진은 사실...

구약성경 아모스와 스가

랴서에 언급된 지진이 사

실임을 입증하는 고고학 

증거가 이스라엘 예루살렘

에서 발견됐다. 당시 지진

은 BC 8세기 때 발생한 것

으로, 학자에 따라서는 BC 760~750년경으로 본

다. 지진은 이스라엘 전역에 걸쳐 발생했으며 규

모 6-7로 추정한다.

9일 이스라엘문화재청(IAA)에 따르면 최근 이

스라엘 고고학자들이 2800년 전 이스라엘을 강

타했던 지진의 고고학적 증거를 발견했다. 당시 

지진의 증거는 그동안 하솔, 가드 등 이스라엘 곳

곳에서 발견됐으나 예루살렘에서 지진의 증거를 

발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모스와 스가랴서에 등장하는 지진은 동일한 

지진으로 해당 구절 내용은 이렇다. “유다 왕 웃

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

보암의 시대 지진 전 이년에 드고아 목자 중 아

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

이라”(암1:1).

“그 산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웃시야 때에 지진

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슥14:5).

이들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스도의 재

림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번 발굴은 예루살렘 올드시티 남동쪽 다윗

성국립공원(City of David National Park) 발굴 

현장에서 이루어졌다. IAA는 부서진 그릇과 램

프, 조리 기구, 항아리 등을 포함해 건물의 벽이 

무너진 이후 파괴된 층이 드러났다고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발굴 책임자인 조 우지엘과 오르탈 칼라프는 

이번 지진이 고대에 발생한 지진 중 가장 강력하

고 피해가 큰 지진 중 하나일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공안 기독교가정 급습 아빠 체포

최근 중국에서 기독교 

가정에 대한 정부의 간섭

이 증가하고 있다.

한 국  순 교 자 의 소 리

(VOM)는 중국 원수이현 

공안당국이 지난달 홈스쿨

링하는 기독교 가정의 아버지를 ‘테러와 극단주

의를 조장하는 자료 불법 소지’ 혐의로 체포했다

고 4일 전했다.

체포된 자오웨이카이씨는 타이위안쉰청개혁

교회에 다니는 성도다. 교회 담임인 안옌쿠이 목

사와 함께 청두의 화시신학교에서 공부했다. 그

는 무신론을 가르치는 중국 공교육에 세 자녀를 

맡길 수 없다며 집에서 교육해왔다(사진).

이에 공안당국은 자오씨에게 홈스쿨링 중단을 

요청했고, 이를 거부하자 지난 5월 자오씨 집을 

급습해 책과 컴퓨터, 하드드라이브 등을 압수했

다. 자오씨와 아내 리신씨는 타인에게 개종을 권

유했다는 이유로 각각 15일과 하루 동안 행정 구

금됐다.

자오씨는 지난달 7일 두 번째로 행정 구금돼 

있다가 테러혐의로 같은달 20일 긴급 체포됐다.

한국VOM 현숙 폴리 대표는 “자오씨 부부는 

신앙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집에서 기독교적

으로 교육했다”며 “그러나 중국 정부는 홈스쿨링

을 이유로 행정 구금한 데 이어 테러혐의를 적용

해 체포했다. 기독교 가정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간섭이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나이지리아 무장세력 테러로 기독교인 7명 사망

나이지리아에서 풀라니 

목동 급진주의자들이 배후

로 지목된 테러로 7명이 사

망하고 약 300채의 가옥이 

파괴됐다고 크리스천포스

트가 4일 보도했다. 아이리

그웨개발협회(Irigwe Development Association)

가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풀라니 무장 세력이 7

월 30일 밤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플래토주 미양

고지구의 마을들을 공격했다.

성명은 이번 공격으로 약 100에이커에 달하는 

농지가 파괴되고, 최소 250채의 가옥이 불에 탔

으며, 대규모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 단

체는 또 무장 세력들이 여러 집단으로 조직되어 

농작물을 파괴하고, 각 가구들을 약탈한 후 불을 

질렀다고 밝혔다.

에제키일 비니 IDA 회장은 매체와의 인터뷰에

서 “어제까지 잔와라, 카파추두, 크파텐비엔 등 

일부 지역에서 풀라니 무장괴한의 공격으로 고

통받고 있다”며 “지금까지 공격으로 7명이 숨지

고 9명이 총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비니 회장에 따르면 이번 공격으로 총 275채의 

가옥이 불에 탔고, 여성, 어린이, 노인 등 2만 2천 

명의 실향민이 발생했으며, 이들은 현재 미앙고 

지구의 인근 지역 마을과 조스 지구로 이주하고 

있다.

단주마 딕슨 아우타 IDA 사무총장은 데일리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우리 국민이 집

을 잃고 농장이 파괴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

해됨에 따라 정부와 보안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

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에 본부를 둔 구호단체인 바나바스펀드는 

이번 공격이 주로 기독교인 거주 지역에서 발생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풀라니 목동 옹호단체인 ‘

미예티 알라 가축사육협회’의 누라 무하메드 회

장은 공격의 책임이 풀라니족이 아닌 아이리그

웨 청소년들의 소행이라며 지난 주말 동안 풀라

니족 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입원했다고 주장했

다.

더 선 뉴스에 따르면 플라토 중앙지구 의약품 

및 마약 상원위원회 의장인 히스기야 아유바 딤

카 의원은 보안기관에 범죄 가해자들에 대한 수

사를 촉구했다. 딤카 상원의원은 “리욤, 바킨라

디, 바사, 조스 사우스 및 스 이스트 지역사회가 

연일 강도 높은 공격을 받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농지를 파괴하고, 사람들을 살상하고, 불구로 만

들었으며, 가장 야만적인 방법으로 인명 손실을 

초래했다”며 “이번 공격이 무시돼서는 안되며 사

법부에 회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교박해감시단체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컨선’

은 내부의 지역 담당자가 피해 지역을 방문해 공

격을 확인했다며 국제사회의 지원을 촉구했다.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컨선은 담당자의 말을 인

용, “나이지리아 정부는 우리를 배신했고, 우리의 

신앙을 이유로 총포들 아래로 떨어지도록 방관

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군은 상황을 진압하기

는커녕 오히려 풀라니 편에 섰다”며 “제부미앙고 

족장의 집은 수십 채의 다른 집들과 함께 불탔다. 

보안군이 아무 말 없이 지켜보는 가운데 약탈자

들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아남브라에 본부를 둔 ‘국제시민자유 및 법치

협회’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에 이미 

3,400명 이상의 나이지리아 기독교인들이 살해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오픈도어에 따르면 현재 

나이지리아는 인구의 절반가량인 9,500만 명의 

기독교 신자가 살고 있으며 이는 무슬림 신자의 

수와 엇비슷하다.

바이든, 국제종교자유위 대사에 무슬림 임명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

제 종 교 자 유 위 원 회

(USCIRF) 대사에 최초로 

무슬림을 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파트너십 및 글로벌 참여 담당 이사인 라

샤드 후세인을 국제종교자유위원회 대사로 임명

했다.

오바마 전 행정부에서 이슬람협력기구 특사 

및 미국 대테러전략 통신 특사로 활동해온 그는 

1998년 이 기구 출범 이래 최초의 무슬림 대사가 

됐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 전임 대사는 2018년부터 

샘 브라운백 전 캔자스 주지사가 맡아왔으나 바

이든 행정부 출범 당시 연임을 거절한 바 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공석이었던 대사직이 

채워지면서 미 복음주의 단체들도 환영 입장을 

전했다.

브랜튼 레더우드 남침례교 산하 윤리와종교위

원회(ERLC) 대외담당 부사장은 성명을 통해 “미

국이 이 같은 억압적인 정권들에 맞서 자유를 위

해 담대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오랫동안 주장

해 왔다”며 “마찬가지로 국제 종교 자유를 위해 

미국 대사를 지명하는 것은 우리가 지속적인 목

소리를 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이번 임명을 우선순위에 둔 바이

든 행정부에 감사하며 확정을 앞둔 후세인 대사

와 더불어 국제적으로 종교의 자유라는 기본 인

권의 증진을 위해 함께 일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기독교지도자회의(Congress of Christian 

Leaders) 조니 무어 의장도 성명을 통해 “특정한 

생각, 정책 및 전략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있겠지

만 국제적 종교의 자유는 계속해서 초당적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 국제종교자유위원회 위원인 그는 “이를 유

지하기 위해 나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종교의 자

유를 짓밟는 중국 공산당의 비양심적 대량학살 

노력에 맞서기 위해 다양하고 거대한 헙력의 벽

을 계속 건설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강조

했다.

영국에 본부를 둔 박해감시단체 세계기독연대

(CSW) 코리 포터 최고경영자는 “이번 발표는 바

이든 행정부가 종교나 신앙의 자유에 관한 기본

권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고무

적인 지표”라며 “후세인 대사가 전임자들의 뛰어

난 업적을 기반으로 전 세계 종교, 신앙의 자유 

증진과 보호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길 기대

한다”고 했다.

또 바이든 행정부는 그밖에 홀로코스트 연구

학자인 데보라 립슈타트를 반유대의 감시 및 퇴

치를 위한 특사로 임명했다.

부스터샷 시작한 이스라엘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 3회차 접종인 부스터

샷을 시행하고 있는 이스

라엘에서 부작용이 2차 접

종 당시와 비슷하거나 적

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로이터통신은 8일 부스터샷을 마친 이스라엘 

국민 4500명 중 88%가 2차 접종 때와 증상이 비

슷했다고 응답한 조사결과가 발표됐다고 보도했

다. 부스터샷이 시행된 후 나온 첫 설문조사 결과

다.

이스라엘 최대 건강보험사 클랄릿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화이자 백신으로 3차 접

종을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

다. 응답자의 88%는 부스터샷 후 며칠 동안 겪은 

증상이 2차 접종 때와 크게 다르지 않거나 한결 

낫다고 응답했다. 부작용을 호소한 응답자는 

31%였는데 접종받은 팔 근육 주위에 대한 통증

이 가장 많았다.

반면 심각한 증상은 거의 없었다. 호흡곤란을 

겪었다고 답한 응답자는 0.4%에 불과했고 부작

용으로 인해 병원 진료를 고려한 응답자도 1%밖

에 되지 않았다. 란 발리세르 클라릿 최고혁신책

임자는 “초기 결과에 불과하지만 2차 접종 때와 

부작용을 비교할 만한 자료”라며 “대부분 부작용

은 2차 접종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설명했

다. 로이터통신은 “3차 접종이 미 식품의약국

(FDA)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조치는 사실상 ‘부스터샷 임상시험’과 다를 바 없

다”고 평가했다.

앞서 이스라엘은 지난달부터 60세 이상 고령

자를 대상으로 부스터샷을 진행하고 있다. 나프

탈리 베네트 이스라엘 총리는 최근 부스터샷 대

상자 중 33% 정도인 42만여 명이 접종을 마쳤다

고 밝혔다. 최근에는 독일 등 유럽 국가들도 고령

자를 대상으로 부스터샷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 이르면 내달 부스터샷 발표

미국 보건당국이 이르면 

다음 달 코로나19 백신 부스

터샷(추가 접종) 계획을 내

기로 했다.

5일 월스트리트저널

(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 식품의약국(FDA)이 9월 초까지 부스터샷 접

종 대상 및 시기를 결정해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

고 있다고 보도했다.

복수의 관계자는 65세 이상 고령자나 면역력

이 떨어지는 사람, 지난해 12월이나 올해 1월 접

종자 등에 대해 이달 내로 부스터샷이 필요할 수 

있어 부스터샷 접종 계획의 신속한 발표를 추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 당국은 사람들이 부스터샷 접종 여부를 스

스로 결정해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스터샷은 미국 내 델타 변이가 빠르게 확산

하면서 논의돼 왔다. 미 정부 통계에 따르면 미국 

인구의 절반인 1억65000만명이 백신 접종을 마

친 상황이지만 최근 두 달 사이 델타 변이가 퍼지

면서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만명을 넘어섰다. 이 

기간 동안 델타 변이 비율은 3% 남짓에서 93%

로 치솟았다.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NIAID) 소장도 이날 “면역취약층은 2회 접종만

으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다”며 “가능

한 빠르게 부스터샷을 공급하려 노력하고 있다”

고 밝혔다. 그는 델타 변이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

19 확진 증가세가 부스터샷으로 전환점을 맞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인구 전체에 부스터샷을 공급할 수 있

는 백신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만 자국 내 부스

터샷보다 현재 백신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국가

들에 코로나19 백신을 우선적으로 기부해야 한

다는 국제적 압력을 받고 있다.

앞서 세계보건기구(WHO)는 백신 공급이 일부 

국가에 쏠려 있다고 지적하며 부스터샷 접종을 

적어도 9월 말까지는 중단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스라엘은 이미 부스터샷 접종을 시작했고 

영국, 독일, 칠레 등 일부 국가는 부스터샷 접종 

계획을 서두르고 있다.

Internet News
인터넷 뉴스 

매년 3월 봄 학기를 시작으로 

1년 학년제 수업을 하는 한국교

육시스템과 달리 미국 학교는 

매년 9월 가을학기로 1년 수업

을 시작한다. 그래서 긴 여름방

학이 마무리 되는 8월 중순부터 

부모님과 아이들은 백투스쿨 

준비로 바쁘다. 각 주마다 새 학

기 쇼핑을 즐겁게 준비할 수 있

도록 3일간의 텍스프리데이도 

있다.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팬데믹 상황으로 지난 

1년 반을 버츄얼 클래스로 수업

을 잘 마친 우리 아이들도 이제 

학교로 다시 돌아간다. 

특별히 대학에 가는 신입생들

은 가족과 익숙한 지역을 떠나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부푼 마

음을 안고 떠나게 될 것이다. 이

렇게 2021-2022년 새 학기는 

교사, 부모, 학생들 모두에게 걱

정, 설렘, 기대로 다가온다. 아이

들이 각자의 스쿨 서플라이 리

스트와 쇼핑리스트를 체크하며 

오랜만에 들떠있다.

코로나19 세상은 학교뿐만 

아니라 많은 예술 공연장의 문

을 닫거나, 공연을 중단시켰다. 

생각보다 길어지는 팬데믹 상황

에 공연기획자들은 팬들이 멀어

질까, 또 바이러스로 힘들어하

는 많은 이들에게 위안과 위로

의 선물로 한 번도 제공하지 않

았던 온라인공연을 특별히 제공

해주었다. 브로드웨이 뮤지컬과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전 세계 

유명오케스트라의 공연들을 집

에서 감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뮤지컬에 대해 많이 알지는 못

하지만 기본적으로 음악을 사랑

하는 우리 가족은 어려운 상황

에도 유명하고 뛰어난 공연들을 

집에서 함께 즐길 수 있음에  너

무 감사했다. 

우연히 세계적인 뮤지컬 

“The Witches”와 “레베카” “마

리 앙투아네트” 등 다수의 곡들

과 그래미상도 수상한 작곡가 

실베스터 르베이 와 이 뮤지컬

들의 작사가이자 뮤지컬 콤비인 

미하엘 쿤체의 또 다른 협업 뮤

지컬 ‘모차르트’의 10번 넘버곡 

Gold von den Sternen(황금별) 

노래를 듣게 되었다. 다른 곡들

에 비해 짧지만 너무 아름다운 

멜로디와 마치 꿈을 꾸는 것 같

은 가사내용은 듣자마자 너무 

큰 감동이 되었다.

천재적 재능을 가진 아들 모

차르트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곁에 두려는 아버지와 본인이 

원하는 음악과 세계로 나가고 

싶어 갈등하는 모차르트에게 네

가 원하는 황금별을 찾아 날아

올라 넓은 세상으로 나가 도전

하라는 그의 서포터 발트슈테인 

남작부인의 노래였다. 

독일어 원곡보다 한국 ‘모차

르트’ 공연에서 남작부인 역을 

열연한 한국 뮤지컬 간판스타 

신영숙, 김소현 두 배우의 남작

부인 연기와 황금별 노래는 요

즘 우리 집과 자동차를 가득 채

우고 있다.

자 여길 떠나 저 성벽 넘어/ 

그 별을 찾으러 여행을 떠나야 

해/ 험한 세상 너 사는 이유/ 이 

모든 걸 알고 싶다면/너 혼자 

여행 떠나야만 해사랑이란 구속

하지 않는 것/ 사랑은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 때로는 아픔도 감

수해야 해/ 사랑은 눈물 그것이 

사랑

황금별이 떨어질 때면/ 세상

을 향해서 여행을 떠나야 해/ 

북두칠성 빛나는 밤에/ 저 높은 

성벽을 넘어서/ 아무도 가보지 

못한 그곳으로/ 저 세상을 향해

서 날아봐/ 날아올라 

황금별을 찾아 떠나라는 이 

희망과 설렘에 가득 찬 노래. 하

지만 남작부인의 생각과는 다르

게 모차르트의 음악적 재능

은 그를 자유롭게 하는 수단이 

아닌 그의 생명을 갉아먹는 수

단이었고, 결국 모차르트는 운

명을 피하지 못한 채 비극적인 

최후를 맞는다. 모차르트가 죽

기 전에 '나는 무얼 얻었나. 황

금별을 찾아 헤매다 그 빛에 타 

버려서 모든 것을 잃었네' 라고 

탄식하는 장면이 뮤지컬에 나온

다. 

이제 우리 아이들은 각자의 

황금별을 찾아 여행을 떠난다. 

고국을 멀리 떠나 이민생활을 

하는 우리들도 아직 황금별을 

찾아 헤매는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찾는 황금별은 희망과 

설렘으로 가득 찼던 노래가사와 

달리 재가 되어 사라져버린 탄

식의 황금별이 아닌, 영원히 사

라지지 않는 진리와 생명의 별 

예수 그리스도가 되길 기도한

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

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

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

뻐하고 기뻐하더라”(마2:9-10).
songjoungim@gmail.com

황금별

송정임 사모
(버지니아 St. John’s UMC)

사/모/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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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관용

한 교회를 담임하고 기독교 학교에

서 기독교 교양과목을 가르치는 개신

교 목사가 절을 찾아가 불상 앞에 절

하는 모습이 공영 TV에 방송되었다. 

2003년에 한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다. 이런 모습은 적지 않은 파장

을 불러왔다. 개신교 관계자들이 이는 

우상숭배 행위라며 그를 공개적으로 

비판하였다. 그러자 그는 개신교가 결

코 배타적인 종교가 아니며 관용과 조

화를 중시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나아가서 그는 

기독교가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자신

의 틀 안에 신을 가두어 욕망의 수단

으로 삼는 것이야말로 우상숭배라고 

답하였다. 

결국 그는 학교에서 해직되었다. 그

의 태도가 창학 이념인 기독교정신에 

어긋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

나 이 일은 한국 종교계 전체가 들썩거

린 큰 문제로 확산되었다. 보수적 개신

교계에서는 그의 해직을 당연한 것으

로 여겼지만, 이에 맞선 소수의 진보적 

신학자들과 여러 불교 및 가톨릭 단체

들은 그를 지지하여 복직을 요구하였

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기독교는 타 

종교를 존중하지 않으며 독선적인 태

도를 보이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고 지

적했다. 이들은 매우 전투적이었다. 기

독교를 ‘개독교’로 비하하는 매우 언짢

은 호칭이 유행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때였다. 했다. 결국 그는 법정싸움에

서 승리하여 복직하게 되었다. 그 후 그

는 강의와 저술활동을 통해 노골적으

로 비전통적인 종교관을 드러냈다. 그

는 불교와 기독교의 구원론의 구조가 

서로 통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즉 불교와 기독교 사이에 근본적

인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찰을 찾아가 불

상을 부수거나 땅 밟기를 하는 등 어

처구니없는 기사를 대할 때가 있다. 종

교인들은 타 종교인을 인격적으로 대

하여야 한다. 상대방에게 혐오감과 불

쾌감을 주는 언행은 삼가야 한다. 상식 

밖의 행동으로 기독교가 비난의 대상

이 되는 일은 삼가야 한다. 그러나 이 

시대가 요구하는 종교적 관용에 대해

서는 단호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우리

가 오직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의 길

이라고 언급하면, 즉각 기독교는 배타

적이며 독선적인 태도를 고쳐야 한다

고 지적하는 자들이 무척 많다. 이는 

기독교의 핵심사상을 포기하라는 요

구와 다를 바가 없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벅차게 느껴진다. 개신교

와 타 종교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아예 관심을 꺼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하신 구원의 길이 지닌 유일

성을 부정하고, 타 종교에도 근본적으

로 같은 동일하게 주어졌다하며 ‘종교

의 일치’를 주장할 때에도 침묵을 지킬 

수 있을까? 특히 가톨릭교회와 개신교

의 관계에 대하여, 서로 다른 교회 제

도를 가졌지만 구원에 관한 교리는 동

일하기에 얼마든지 한 몸으로 지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

응해야 할까?

구교와 신교

10월 31일 종교개혁일이 되면 개신

교 교회 강단마다 16세기 개혁자들이 

로마가톨릭교회를 대항하던 정신을 잊

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한다. 비록 한 

뿌리를 지니고 있지만 가톨릭교회가 

지닌 근본적으로 다른 신학과 전통으

로 인해 함께 한 길을 갈 수 없다는 사

실이 강조되곤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

로 개신교 성도들 가운데 구교와 신교 

사이에 다른 것을 있지만 매우 경미하

며 도리어 이웃사촌과도 같은 신앙의 

동반자로 인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렇다. 개신교와 가톨릭교회는 많

은 것을 공유하고 있다. 2000년의 교

회의 역사 중 초대교회부터 중세교회

까지 약 15세기라는 시간을 함께 걸어

왔다. 타 종교에 배해 가깝게 지낼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 한 

예로, 가톨릭 성도가 개신교로 개종하

게 되면 그가 받았던 영세의 유효성을 

인정하여 다시 세례를 베풀지 않는다. 

입교 예식을 통해 교회의 회원으로 받

아들이고 있다. 보수적 가톨릭 신학자

들은 자유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개

신교 신학자들보다 성경의 권위와 인

정할 뿐 아니라 그 해석이 전통적인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가톨릭교회

는 개신교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개신교 교인들이 구교

의 정체성에 대한 혼동이 생길 수 있

는 일이 벌어졌다. 1960년대 이후 가

톨릭교회 안에 획기적인 변화가 시작

되었다. 가톨릭교회가 의도적으로 자

신들이 지녔던 과거의 도도한 이미지

를 포기하고, 더욱 친근하게 세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연

구하고 실천하기 시작한 것이다.  

당시 교황이었던 요한 23세는 1962

년부터 1965년까지 모였던 제2차 바

티칸공의회에서 결정된 ‘일치운동에 

관한 교령’을 선포하고 이를 세상에 

알렸다. 그들은 역사적으로 하나였으

나 분열된 상태에 머물러있는 동방교

회 및 개신교가 한 분의 그리스도를 

공유하기에.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며 일치운동을 적극적으로 주도

해나갈 의지를 보인 것이다. 가톨릭교

회를 방문하거나 미사를 참석한 경험

이 있는 개신교 성도들은 그들에게서 

친근감을 느꼈을 것이다. 개신교에서 

부르는 찬송을 개사하여 미사 도중에 

사용한다. 일반성도로 구성된 찬양대

가 미사에 참여한다. 신부들은 강설시 

청중과의 소통을 중시한다. 심지어 평

신도 주일을 설정하고 교회의 중요 구

성원이 사제만이 아님을 강조한다. 그

들은 매우 적극적이며 의도적으로 개

신교 교인들에게 다가 오고 있다. 

타종교와의 대화 

 

한편 제2차 바티칸공의회는 향후 타 

종교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냈다. 이는 개신교와의 관

계에서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

너는 계기가 된 중대한 결정이었다. 그

들이 결정한 교리적 구성 중 제2장 ‘하

나님의 백성’ 항목 16조에 아직 복음을 

받지 못한 자들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배정된다는 사실

을 결정하고 기록하였다. 그들은 하나

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기 

원하는 분이시기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라도 영원한 구원을 획

득하게 하신다고 선언한 것이다. 매우 

충격적이다. 비그리스도인조차도 성실

한 마음과 양심을 가지고 바르게 살면 

영원한 구원을 획득할 수 있다고 선언

함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유

일한 구원을 선포하는 복음을 무용지

물로 전락시켰기 때문이다. 

그 후 가톨릭교회는 ‘타 종교와의 대

화’를 강조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대

화’란 이슬람, 불교, 유대교 등의 타 종

교인들과 함께 자리를 하여 좋은 분

위기에서 담소를 나눈다는 의미가 아

니다. 여기서 대화란 이는 근본이 다

른 종교이나 서로의 공통점을 찾아 종

교적 일치를 추구한다는 뜻이다. 가톨

릭교회가 타 종교가 제시하는 ‘구원의 

길’도 하나님께 인도한다고 인정하기

에 이 대화가 가능해진 것이다. 이 세

상에는 단 하나의 의미만 있다는 것

을 부정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힘을 

입어 종교다원주의가 진행된 것이다. 

이들은 산의 정상에 오를 수 있는 등

산로가 오직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갈래가 있기에 그 중 하나를 선

택하면 되는 것처럼 기독교와 다른 종

교는 하나같이 궁극적인 실재인 하나

님이란 정상에 오르게 하는 길을 제시

한다고 해석한다.  

세상 사람들은 종교 간의 갈등을 회

피하고 평화적인 관계를 맺으려는 시

도를 높이 평가한다.  그런데 기독교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종교

다원주의자들은 오직 예수를 주장하

는 자들을 배타주의로 몰아세운다. 기

독교인들이 종교적 우월감에 빠져서 

자신들의 교리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

은 성숙되지 못한 태도라고 비판한다. 

종교적 독선을 버리는 것이 참된 신앙

인의 자세라는 것이다. 

종교다원주의 

기독교를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종

교들 중에 하나로 간주하는 종교다원

주의는 성경과 그리스도의 역사성을 

부정하는 자유주의 신학에 뿌리를 두

고 있다. 그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계

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방 종교

들의 영향을 받은 편집된 문서라고 주

장하였다. 또한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

도의 대한 기록은 그를 신화적 존재로 

묘사하기 위한 의도에 의해 작업된 작

품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독일 루터

교 신학자 루돌프 불트만(1884-1976)

은 성경의 비신화화를 시도하였다. 성

경에 기록된 신화적인 이야기를 모두 

삭제해야 진정한 예수의 모습을 발견

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에게 

영향을 받은 폴 틸리히(1886-1965)는 

문화와 종교의 긴밀한 상호관계를 근

거로 기독교인은 타종교에 대해 열린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에

게 동양종교는 기독교와 다를 바가 전

혀 없었다.  

비록 종교다원주의는 오랜 세월을 

두고 서구교회 토양에서 자라난 것이

지만 향후 제2차 바티칸공의회가 미

친 영향은 절대적이었다.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유일성을 부

정하는 가톨릭 신학자 칼 라너(1886-

1968)가 있었다. 그는 모든 인간이 하

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받고 있기

에, 복음을 들은 적이 없는 사람, 즉 자

신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 중에도 구원이 가능하다는 ‘익

명의 그리스도론’을 주장하였다. 

영국의 신학자 존 힉(1922-2012)은 

칼 라너의 그리스도중심 신학을 비판

하고, 기독교 신앙은  ‘신중심 신학’을 

주장하였다. 그는 세상의 모든 종교가 

동일한 신을 섬기지만 사실은 많은 이

름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

다. 이로서 모든 종교들이 기독교가 제

시하는 동일한 구원에 이른다는 종교

다원주의 교리가 완전하게 정착하게 

되고 향후 발전되었다. 힌두교 아버지

와 가톨릭 어머니를 둔 라이문도 파니

카(1918-2010)는 모든 종교들의 인간 

안에 내재하는 로고스를 반영함으로 

종교적 경험이 일치하기에 대화가 가

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그가 말

하는 로고스는 오직 그리스도를 가리

키는 것이 아니다. 석가, 마호메드, 공

자, 라마 역시 보편적 그리스도로 나

타난 역사적 인물이다. 뉴욕 유니온신

학교의 폴 니터(1939- )교수는 기독

교를 상대적 종교로 이해하였다. 모든 

종교가 초월자에 대한 인격적인 만남

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신은 배타적인 

성격을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만 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는 변신환 교수가 1980년대에 그와 유

사하게 기독교의 유일성을 부정하는 ‘

신중심’ 신학에 입각하여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는 선언을 하였다. 결국 그

가 속하였던 감리교단은 동양종교에 

심취하여 종교다원주의 사상을 수용

하여 불교와의 대화를 시도하였던 그

를 목사직에서 면직시켰다.  

유일한 구원종교

현재 종교 간의 대화가 날로 많아지

고 있다. 비서구권의 문화에 대한 관

심이 고조되고 반서구 감정이 높아지

면서 동양종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

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 종교 

간의 대화를 필수적으로 여기는 WCC

가 종교다원화의 촉진제 역할을 담당

하여왔다. 

교회의 일치에 대한 답은 분명하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 타 

종교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하나님

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하신 구원

의 유일성을 포기하면서 타 종교를 수

용하는 일은 어떤 형태라고 거부되어

야 한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자신들

이 세계평화를 성취할 수 있다고 장담

하고 있지만 타락한 인류에게 진정 필

요한 것은 평화의 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이다.  

covenantcho@yahoo.com

  타종교와 대화(종교적 일치)는 불가능 

 교회 일치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시대가  요구하는 종교적 관용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개혁의 땀방울- 무엇을 기대할까? (40) 

조진모 목사 
 (Ph.D.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부제: 교회사가 가르친다!(26) - 종교다원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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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우리가 할 일은 과거의 

나태함에 대해 주님 앞에서 겸

손히 회개하고 장차 우리가 일

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

도록 간구하는 것이다. 실제로 

회개함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

을 기대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도우실 작정이

라면 먼저 그는 과거 죄에 대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실 것이

다. 그러나 참 변화가 일어나려

면 상당한 마음의 아픔을 겪어

야 한다. 우리는 양들을 겸손하

게 만들기 위해 많은 수고를 한

다. 그러나 성경을 살펴보면 교

회지도자들은 양들의 죄를 지적

할 뿐 아니라 자신의 죄도 자복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부끄러움

은 우리 인격에 미치는 것이다. 

우리의 직분이 아무리 영광스러

운 것이라도 그 영광이 우리의 

죄를 막지는 못한다. 죄는 사람

을 가리지 않기 때문이다.

1. 우리의 교만 때문이다

우리의 가장 악하고 분명한 

죄 가운데 하나는 교만이다. 이 

죄는 우리 중 아주 훌륭한 목회

자들 가운데도 널리 퍼져 있는

데 다른 이들의 교만보다 우리

들의 교만은 더욱더 심각하고 

용서할 수 없는 죄이다. 교만은 

빛 가운데 서 있는 자들에 대해 

시기심과 증오를 갖게 하며 무

슨 수를 쓰든지 목자들의 영광

을 퇴색시키거나 그 명망을 실

추시키려는 생각을 하게 만든

다. 

교만은 설교를 빛내는 것이 

아니라 비참하게 한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므로 우

리의 은사를 통해서든 형제의 

은사를 통해서든 그 목적이 이

루어지면 감사한 것이다. 우리

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다른 사

람의 설교가 우리 설교보다 더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은사만 받고자 시기하

는 것이요, 또 그들의 설교가 육

신적 회중의 마음에 아무 영향

도 미치지 못하고 그들의 잠자

는 영혼을 전혀 깨우지 못하는 

것이다. 

은혜는 흔히 생각하듯이 성직

자들에게 무조건 주어지는 것

이 아니다. 복음의 목적은 우리

를 낮추는 것이며 은혜의 역할

은 우리 안에 겸손을 심고 키우

는 것이다. 겸손은 그리스도인

의 한낱 장식품이 아니라 새로

운 피조물의 핵심부분이다. 그

리스도인이 된다는 것과 겸손

하지 않다는 것은 상호 모순되

는 용어이다. 모든 그리스도인

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는 마음이 온유

하고 겸손하니…내게 배우라”(

마11:29)고 하신 주님을 말씀을 

따라야 한다. 

우리의 업무는 양들에게 겸손

의 귀중한 교훈을 가르치는 것

이다. 겸손을 설교하는 교만한 

목회자는 적어도 스스로를 정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실제로 교

만은 술 취함이나 색욕보다 더 

큰 죄이다. 그리고 겸손은 절제

나 순결보다 더 필요한 덕이다. 

우리가 올바른 목회자가 되려면 

우리 일에 올바른 원칙과 목적

이 있어야 한다. 즉 그 일이 하나

님을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 교

만은 아무 특별한 은사 없이도 

이를 이룰 수 있다. “무릇 자기

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

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눅

14:11).

2. 사역에서 경솔하고 부당하

게 우리 자신을 열심히 드러내

려 하기 때문이다

1)공부를 태만히 하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맡은 바 일에 제

대로 헌신하고 있다면 우리는 

공부를 게을리 하면 안 된다. 끊

임없는 연구와 노력 없이는 사

람이 결코 박식하거나 현명해질 

수 없다.

2)지루하고 따분한 설교 때문

이다 

만약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 

일에 헌신한다면 대개의 경우 

지금보다 훨씬 더 열정적으로 

또 보다 더 진지하게 일을 하고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으

로 권하노니 설교단에 올라가

기에 앞서 자신의 마음을 일깨

우려고 애쓰라. 그래야 졸고 있

는 죄인들의 마음을 깨울 수 있

을 것이다. 

설교의 내용뿐 아니라 설교의 

태도도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

무릇 네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전9:10)

라는 명령을 받았다면 인간의 

구원을 위한 설교 같은 일은 정

말 혼 힘을 다해 열심히 행해야 

한다. 또 필요하면 때에 따라 말

씀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부분에

서는 목소리를 높이고 열을 올

려야 한다. 목사가 설교하는 내

용뿐 아니라 목사의 설교 태도

를 통해서 함께 역사하신다. 대

부분의 회중들에게는 설교자의 

음성과 어조가 매우 큰 영향력

을 미친다. 아무리 좋은 내용도 

감동적으로 전달되지 않으면 사

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없다. 

우리와 회중들은 나름대로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갖고 있

으므로 우리의 생각과 사랑을 

온전히 전달하여 그들의 긍정적

인 응답을 얻을 수 있도록 최대

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

가 양들에게 전해야 하는 위대

한 일들은 나름대로 충분한 근

거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도 명백히 기록되어 있다. 따라

서 우리는 모든 종류의 증거를 

다 동원하여 양들에게 그 내용

을 이해시키고 모든 훈계와 경

고를 통하여 그들의 헛된 반대

를 무찔러서 기필코 그들이 진

리의 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

에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3)갈급한 회중들을 불쌍히 여

기거나 도와주지 않기 때문이다

3. 우리가 그리스도의 관심과

는 배치되는 세상 관심에 너무 

쏠려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당연히 자신과 자신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 섬기는 일

에 바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렇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

리의 지나친 세상적 관심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1)세상 풍조를 따름으로써 그

러하다.

2)세상일들을 너무 걱정함으

로써 그러하다. 우리는 세상적

인 염려가 너무 많지 않는가?

3)자선 사업을 게을리 함으로 

그러하다. 우리는 자선행위와 

주님께 대한 봉사를 넓히는 데 

인색한지도 모른다. 자선행위는 

편견을 강력하게 제거해주며 경

건의 말씀들에 대해 마음의 문

을 열어준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육체

에 도움을 주는 것은 별로 중요

하지 않으며 이는 그들을 하나

님께 이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에게로 이끄는 것이라고 말한

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사람들

의 회심을 막는 큰 장애 중 하나

도, 편견을 제거하는 훌륭한 수

단 중 하나도 목사 자선이기 때

문이다. 

목사는 일반적 자선만 할 것

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경건을 보

여야 한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은 주님께 바쳐져야 한다. “누구

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

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

한 자니라”(딤전5:8). 사도 바울

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가난

한 친족과 가족을 충분히 부양

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려두어 교회가 공동 

부양하도록 만드는 사람들을 경

고하기 위함이었다. 
<9면으로 계속>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38)                                      

교만은 색욕보다 더 큰 죄, 겸손은 절제 순결보다 더 필요한 덕

목회자가 자신을 드러내고 세상 관심에 너무 쏠려 있으면 안돼 

    리처드 백스터(Richard Baxter)의     리처드 백스터(Richard Baxter)의 

“개혁신앙 목회자(The Reformed Pastor)” (8)“개혁신앙 목회자(The Reformed Pastor)” (8)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제일교회)

비극에서 벗어나는 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

는 자여”(시91:1). 지존자의 그늘 아래 거할 때 전능하신 분

과 유일한 교제의 통로가 바로 우리의 성품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성품을 연마하여 지존자와 은밀한 교제를 누리도록 

애쓰고 힘써야 하는 영역인 것이지요. 그 이유는 우리를 그

런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성품이란 ‘한 사람의 생각, 감정, 행동의 총체적 표현’(이영

숙, 2005)입니다. 좋은 성품이란 마땅히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의 영역에서 창조자 되신 그분을 닮아 따라가는 삶입니

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은 시대를 따라 변하지만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자 그분은 변함없이 가장 좋은 영원한 

‘선’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자는 우리가 생각, 감정, 행동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며 

자신을 표현하도록 지으셨습니다. 아주 수준 높은 창작물로 

어느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독창성을 가득히 부어 아름답

게 지으셨습니다. 그분이 만드신 모든 것들 중 우리는 최고

의 걸작품입니다. 우리 안에 그분의 생각, 감정, 행동을 그대

로 닮아 온 땅을 다스리며 충만하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창조

하셨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그분을 닮아 만들어진 우리의 성품이 세

상의 그릇된 영향을 받아 세상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진 사람

들의 흉내를 내며 사는 비극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

랑하는 사람끼리 성격이 맞지 않아 못살겠다고 소리칩니다. 

자신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막혀 서로 미워하며 

담을 만들고 삽니다. 고독한 관계들 속에서 고립된 채 살게 

됩니다.

그 결과 현대인들은 더 이상 상처를 주고받지 않을 대안으

로 소극적인 관계 맺기를 미덕으로 내걸고 삽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일종의 기폭제가 되었지요. 서로 적게 느끼

고, 적게 관여하고, 적게 경험하며 살아가려는 소극적인 대

인관계를 추구하며 삽니다. 그 결과 말할 수 없는 외로움과 

내면의 고독들을 해결할 수 없어 발버둥 치며 살고 있습니

다.

이제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심스럽게 살펴보면서 

그분을 닮아가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 감

정 그리고 행동이 그분을 닮아가는 연습을 습관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품교육입니다.

그래서 이 성품교육은 어린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인생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느 때나 모든 시대에 해

야 할 과업입니다. 이 과업이 성취될 때 진정한 행복과 성공

을 맛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장 귀한 가치로 기회

가 있을 때 자신을 개발하고 실현하려고 합니다. 자아실현의 

욕구가 가장 귀한 현대인들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

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 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사43:4)라는 우리 주님의 가치를 나

의 가치관으로 삼고 기뻐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 감정, 행동

의 영역인 나의 성품이 주님을 사랑하고 표현하는 통로가 될 

때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

다. 주님의 가치가 나의 가치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참 행복

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goodtreeusa@gmail.com

이영숙 박사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성 품 칼 럼 

리더의 문제를 치유하는 영적백신리더의 문제를 치유하는 영적백신



뉴욕 주에 위치한 시라큐스

는 미국에 들어온 난민들이 정

착하는 대표적인 도시 중 한 곳

입니다. 시라큐스 인구의 약 

10%가 난민입니다. 수단, 소말

리아, 라이베리아, 우크라이나, 

쿠바, 미얀마, 콩고, 부룬디, 캄

보디아, 브라자빌, 르완다, 아프

가니스탄, 이란, 이라크, 베트

남, 중국, 부탄, 아르메니아, 시

리아 등지에서 온 난민들이 거

주 중입니다. 미얀마, 부탄, 소

말리아에서 가장 많은 수의 난

민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Refugees in Onondaga County: 

Where are they from? When did 

they arrive?” by Peter Allen and 

Michelle Breidenbach on http://

www.syracuse.com). 난민들은 

부푼 꿈과 설레임을 가지고 이 

땅 미국에 들어오지만 그 중 대

부분의 난민들은 소외되고 열

악한 환경 가운데 또 다른 사회

적, 경제적 난민이 되어 살아가

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열방에서 온 이 이웃들, 난민을 

보게 하셨고, 그 부르심에 순종

하여 시라큐스한인교회는 지난 

2007년부터 북한에서 온 난민

들을 위한 통역을 시작으로 난

민사역 “보아즈 프로젝트(The 

Boaz Project)”를 해오고 있습

니다. “미국이 선교지”라는 관

점으로 선교적 교회로서의 역

할을 감당해오고 있습니다.

난민들의 대부분은 이슬람

교, 힌두교, 불교인입니다. 대부

분 기독교 박해가 심한 나라들

이 모여 있는 “10-40 window” 

지역에서 온 난민들입니다. 

“10-40윈도우”란 1990년 기독

교 선교 전략가 및 파트너 인터

내셔널(Partners International) 

CEO인 루이스 부시(Luis Bush)

가 소개한 용어로써 지구의 북

위 10-40도 사이에 위치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기독교 박

해가 매우 심각한 지역입니다. 

선교를 목적으로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고 위험한 이 지역 민

족들이 바로 우리의 이웃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복음

을 전하는 것은 땅 끝까지 이르

러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대위임령을 이루어갈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선

교전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영혼구

원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

도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

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하나님

의 자녀요, 제자 된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복음 전파는 

어느 한 나라, 족속에게만 해당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열방을 향

해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기 때

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서 주변을 둘

러보면, 열방에서 온 민족들이 

우리 이웃에 와 있다는 것을 발

견하게 될 것입니다. 직접 찾아 

그 나라로 가서 만나야 하는 모

든 민족들이 이미 우리 이웃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바로 열방에서 온 그 민

족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선교

지입니다. 

보아즈프로젝트는 이방 여인 

룻에게 베풀었던 보아즈의 사

랑과 돌봄을 통해 룻이 하나님 

안에서 피난처를 찾았던 것처

럼 우리 교회가 보아즈가 되어 

이방에서 온 난민들에게 참 피

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

함으로써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이루어

가는 사역입니다. 

봄학기, 가을학기에는 10주 

과정으로 컴퓨터 수업과 영어

수업을 실시합니다. 첫 번째 학

기에는 “창조주 하나님”(창

1:1), 두 번째 학기에는 “구세

주 예수 그리스도”(요3:16)를 

주제로 하여 수업을 준비합니

다. 그리고 여름에는 난민 어린

이들을 위한 Lodi Mission(로

다이미션)이 이루어집니다. 난

민 친구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

는 열악한 환경의 Lodi street

로 직접 나아가 그곳에서 난민 

어린이들을 위한 여름성경학

교, “Lodi Summer Camp”를 

실시합니다. Lodi street에 있

는 지역교회를 빌려 난민 어린

이들을 초청하는데, 최근에는 

난민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그

들의 부모들 그리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미국의 빈민층 어린

이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

다.

일반적으로는 5일간의 캠프

에서 “글 없는 책”이 보여주는 

다섯 가지 색깔(노란색, 검정

색, 빨간색, 흰색, 초록색)로 

Bible class, Art class, Game 

class를 통해 복음을 전하지만 

지난해부터 시작된 팬데믹으로 

인해 미리 선정한 난민들의 가

정을 방문하여 우리가 준비한 

선물과 말씀을 전달하고 기도

하는 “Drive Thru” 방식의 

Lodi mission을 하게 되었습니

다.

올해 Lodi mission은 “내 백

성을 위로하라”(Comfort , 

Comfort my people”(사40:1)

는 주제로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닷새 동안 이루어

졌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시라

큐스 지역에 있는 난민 이민교

회들을 컨택하여 그 교회 목사

님들께서 추천해주신 가정들을 

방문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사

랑을 전하였습니다. 여러 곳을 

컨택한 결과 연결이 된 African 

Free Methodist Church, 

Syracuse Myanmar Baptist 

C h u r c h ,  C o r n e r s t o n e 

Christian Church, El Shaddai 

E th iop i an  Evange l i ca l 

Church, The Syracuse Chin 

Christian Church(Myanmar), 
그리고 난민구호단체 Hopeprint

를 통해 총 36가정을 방문했고, 

약 130명의 어린이들을 만나 

200명이 넘는 난민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청년들, 주일

학교 어린이들까지 함께 모여 

생필품, 식재료, 마스크, 말씀카

드 등의 패키지를 준비하고, 어

린이들을 위해 간식과 약간의 

학용품을 넣은 구디 백을 만들

었고,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주

제 말씀을 묵상하고 만나게 될 

가정들, 함께 참여하는 섬기는 

가정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첫째 날 노란색부터 마지막 

날 초록색까지 색깔을 맞춰 셔

츠를 입고 모여 Ride Team은 

미리 방문할 가정들을 돌면서 

동선을 확인하고, Delivery 

Team은 전달할 패키지를 옮기

고, 전달하며 만나는 가정들에

게 말씀을 읽어주고 기도해줄 

팀은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함

께 차로 이동하며 기도로 지원

할 여러 교인들이 함께 했습니

다. 교회 주차장에 모여 손에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며, 차례

차례 차로 이동을 했습니다. 

가면서 미리 방문할 가정에

게 전화를 걸어 우리의 도착 시

간을 알려주고, 도착하면 함께 

만나 “Surprise”를 외치며 하나

님께서 보내주신 선물과 위로

의 말씀, 기도를 전했습니다. 

놀라며, 반가워하며, 기뻐하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또 

위로를 받았습니다. 같이 사진 

찍는다고 예쁜 전통 의상으로 

갈아입고 나오는 가정들, 자는 

아이들을 깨워 모두 데리고 나

오는 가정들, 우리가 보이지 않

을 때까지 서서 손을 흔들어주

는 가정들… 민족도 언어도 피

부 색깔도 모두 달랐지만 하나

님의 사랑의 끈으로 우리는 오

랫동안 알고 지내온 친구들처

럼 하나가 되었고, 서로의 마음

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 정해진 가정들을 만나

면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섬

세한 손길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와 연결시켜 주셨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둡고 외롭고 

소외된 그 곳, Lodi street에 하

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전해지

고, 그곳이 하나님의 빛으로 밝

아져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

습니다. 

이번 Lodi mission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로의 

능력을 보게 하셨고, 하나님께

서 연결시켜 주신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에 이 하나님

의 위로가 얼마나 필요했었는

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누구에

게나 위로는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위로를 기다

리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셨고, 

그 위로를 통해 기뻐하고 감사

하는 그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올해 Lodi mission에서 우리 

교회 유스들이 큰 역할을 했습

니다. 패키지를 준비하고, 함께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위

로를 나누고, 각각 맡은 가정들

을 위해 기도해주었던 그 섬김

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경험이 될 것이며, 그들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될 것임을 확

신합니다. 

닷새 동안 매일 2시간 정도

의 섬김으로 이웃에 와 있는 열

방을 섬겼습니다. 이는 지난 14

년간 이 거리를 바라보며 이웃

에 와 있는 우리의 열방들을 향

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왔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

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벤을 보면 뒤따라 달려오는 아

이들, Lodi할 때 가장 행복하고 

기뻤다는 난민으로 왔지만 이

제는 스탭이 되어 함께 섬기는 

한 유스 고백, 식사 한 끼라도 

퍼주고 싶어 하시는 교회 직분

자들, 적지만 조금씩조금씩 보

내오는 헌금들… 이 모든 것들

이 하나가 되어 이 사역들을 이

루어갑니다.

우리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닙

니다. 120여명 남짓 모이는 작

은 한인교회입니다. 교인의 절

반은 유학생들입니다. 해마다 

연말이면 교회 재정도 아슬아

슬합니다. 무조건 퍼주는 사역

들을 감당하기 불가능한 교회

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한 번

도 재정이 부족해서, 일꾼들이 

없어서 그 사명을 하지 못했던 

적이 없습니다. 

이 난민사역을 시작할 때 하

나님께서는 “너의 중에 분깃이

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

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

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

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신

14:29)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교회에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상도 주셨고, 재정

도 채워주셨고, 일꾼들도 보내

주셨습니다. 

난민들이 불쌍하고 어려워서 

이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열방, 땅 끝이기 때문에 우

리는 이 사역을 해야 합니다. 

<10면으로 계속>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

을 종종 듣는다, “저 사람은 무

슨 복이 많아서 저렇게 부자이

지?” 특히 현대인들은 행복은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에 있다

고 생각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열심이다.  

현대는 자본주의 경제시장 

체제이기 때문에 물질이 없이

는 살 수 없다. 이 사회는 물질

에 의해서 굴러가고 유지된다. 

돈이 있으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고 심지어 사람의 마음도 움

직일 수 있다. 돈이 사람의 격

을 만들기도 한다. 여인들이 매

일 얼굴 마사지를 받고, 미장원

에 가서 머리카락에 웨이브를 

주고 명품 옷과 가방을 메고, 

멋진 선글라스를 쓰고 비싼 자

동차 안에 앉아 있으면 사람의 

격이 달라 보인다. 한국에서는 

비싼 차를 타고 호텔에 들어가

면 벨보이들이 달려 나와서 반

갑게 환영하는데, 경차가 들어

가면 노골적으로 무시한다고 

한다. 정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자동차의 가치로 그 

안에 있는 사람의 가치도 다르

게 평가하기도 한다. 그래서 사

람들은 무리를 해서라도 고급

차를 구매한다. 

미디어에서 쏟아져 나오는 

광고들을 보라. 광고는 온갖 방

법으로 사람의 마음을 부추겨

서 이것을 가져라, 저것을 가져

라, 더 많이 가져라고 충동질한

다.  미국은 바로 그런 시장경

제 체제의 본산지이고 우리는 

그 미국에 산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다. 

이런 것은 사람의 마음의 상태

와 인격을 표현하는 말들이다.  

예수님은 참된 행복은 물질의 

소유에 있지 않고 사람의 인격

에 달려 있음을 말씀하신다. 사

람들은 소유가 행복이라고 하

지만 예수님은 사람이 어떤 존

재냐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독일에서 태어난 유대인 사

상가인 에리히 프롬은 그의 책 

“소유냐 존재냐”에서 소유 지

향적인 삶과 존재 지향적인 삶

에 대해서 말한다. 소유 지향적

인 삶을 사는 사람은 많은 것을 

소유하기를 추구한다. 사람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한 열

정 때문에 이 사회에 계급이 형

성되고, 서로 간의 갈등이 발생

한다. 사람이 많은 것을 소유하

려는 열정으로 끊임없이 자연

을 파괴한다. 사람은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 애쓰다 보니 사

회적 책임은 무시하고 개인주

의와 사회적인 갈등이 가속화

된다. 소유 지향적인 사람은 소

유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기 때

문에 생산적인 것처럼 보이지

만 사실은 소모적이고 파괴적

이다. 사람들은 많은 것을 소유

하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소유 지향적인 삶은 더 많이 소

유를 위해서 경쟁하므로 불행

해진다고 말한다. 그래서 사람

은 존재 지향적인 사람이 되어

야 한다고 말한다. 

에리히 프롬은 존재 지향적

인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존재적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신의 소유를 서로 공유하고 

연대하며, 서로 조화하고 배려

하며, 자신을 희생하여서 더불

어 사는 삶을 지향하고 내면과 

정신의 삶을 귀중히 여긴다고 

말한다.  

에리히 프롬은 기독인은 아

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의 영

향을 많이 받았고 그는 그의 책

에서 성구를 많이 인용했다. 비

기독교인이 이런 삶을 추구하

니, 우리 기독교인은 더 크게 

도전받아야 할 것이다. 기독교

는 소유를 통한 행복보다 나눔

과 베품을 통한 행복을 추구해

야 한다.  

기독교는 무소유를 주장하는

가? 예수님께서는 한 부자 청

년에게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마19:21)고 말씀

하셨다. 우리 기독교는 무소유 

주의자가 아니라, 자신이 가진 

소유를 적극적으로 나누고, 자

신이 가진 소유로 타인을 돌보

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다. 기독교인은 자신의 소유를 

나누면서 자신을 희생하는 법

을 배우고 더불어 사는 삶을 지

향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삶

을 통해서 참된 삶의 가치를 느

끼게 된다.  

사람이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대신 그 마음을 하나님

의 말씀으로 채우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때에 참된 행복

이 있다. 
dik0184@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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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아나한인교회) 

목회서신 

예수의 행복론(4): 참된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에 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시라큐스 한인교회 난민사역이야기

가정방문 출발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라큐스한인교회 담임   지용주 목사

<8면에서 계속>

바울의 말씀은 장래를 위해 재

물을 쌓아두라는 뜻이 아니고 현

재를 위해 돈을 쓰라는 뜻이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

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

로 짐 지지 말게 하라 이는 참 과

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니라”(

딤전5:16). 여러분도 다른 사람

들이 하듯이 자식들을 교육해야 

한다. 자녀들 교육에 최선을 다해

야 한다. 

목회자들이 무절제에 대한 시

험에 너무 오래 노출되어 있는 

것은 좋지 않다. 잘못해서 목사

들이 넘어지면 자신과 교회에 큰 

상처를 주기 때문이다. 결혼을 해

야 하는 사람은 자신과 자녀들을 

부양하기 위해 재물을 쓰되 육체

적 수단이 제공할 수 있는 비율

만큼만 그들을 위해 쓰고 교회적 

수단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은 가

능한 한 교회봉사를 위해 바쳐야 

할 것이다. 

혈과 육은 우리에게 재력을 지

녀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그런데 

성직자의 재력이라 해봤자 비유

에 나오는 부자의 재력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다(눅16:19). 만약 

비유 속의 부자처럼 가장 화려한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

락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재력을 

가진 것이 아니다. 

재물을 멸시하도록 가르치는 

사람은 실제로 자기 삶에서 그렇

게 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 자

기 부정을 설교하는 사람은 양들 

앞에서 이 덕을 실천해야 한다. 

목회자나 그의 양들은 다같이 “

주님께서 쓰시도록” 거룩하게 바

쳐진 자들이다. 그런데 목회자들

은 이중으로 봉헌된 사람들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목

회자로서 하나님께 바쳐져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이 가진 모

든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

야 할 이중적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불합리한 기대에 

일일이 다 부응하지는 못한다 할

지라도 하나님과 양심과 모든 의

인들의 기대에는 부응할 수 있어

야 할 것이다.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

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

라”(벧전2:15). 문제는 우리의 가

장 큰 적은 사탄임을 알아야 한

다. 사탄은 목사가 양들의 파멸에 

동조한 데 대해 매우 기뻐할 것

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비난하

지 않는다 해도 그대의 죄는 정상

이 참작되지 않는다. 그대는 멀지 

않아 양들이 영생을 놓치고 영벌

에 빠지게 된 책임을 지게 될 것

이다. 

살비아누스(Salvianus, 390-

484)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자만큼 

더 구원을 무시하는 자는 없다.”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는 자신의 

구원을 경멸하는 자와 같다.
hyojungyoo2@yahoo.com

기독교명저로의 초대



국제사랑재단 미주동부지회

가 8월 5일 오후 12시30분 플

러싱 소재 식당에서 모임을 가

졌다. 팬데믹 기간에 진행된 사

역을 보고했으며 그동안 서기

로 수고한 이철희 목사의 한국 

귀국을 환송하며 격려금을 전

달했다. 

미주동부지회는 지난해 9월 

이후 6,450달러의 개인 및 교

회의 지원이 있었으며, 사역 및 

선교보고서 발송 등으로 3,242

달러를 지출했다. 

특히 뉴욕농아인교회(담임 

이철희 목사)를 지원해 이철희 

목사가 이를 바탕으로 팬데믹 

속에서도 멕시코 유카탄 지역 

농아인을 방문해 복음을 전하

고 마스크를 전달하는 기회도 

가졌다.

국재사랑재단은 2004년 한

국에서 창립돼 현재 총재 김삼

환 목사, 이사장 김승학 목사, 

대표회장 김영진 장로가 섬기

고 있다. 2009년 미주동부지회

가 설립돼 현재 지회장에 이병

홍 목사, 장석진 목사가 후원 

이사장을 맡고 있다.

국제사랑재단은 북한의 결핵 

어린이 의약품과 고아원 분유 

보내기를 중심으로 동남아와 

아이티 지역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 115 사랑나눔 운

동을 벌이고 있는데 10달러면 

북한 어린이 1명 1달 식량이 

되며, 10달러면 씨앗 등 농사에 

필요한 물품을 보내 동남아주

민 1명의 1년 식량이 되고, 50

달러면 아이티 빈민 가정에 염

소 한 마리를 기증해 한 가정을 

도울 수 있다.

사역동참문의는 이병홍 목사

(917-224-2000, johnbhlee@

hotmail.com)에게 하면 된다. 
<정리: 유원정 기자>

지난 8월 4일 오전 11시 뉴

욕목사회 증경회장들이 베이사

이드 소재 식당에서 모임을 갖

고 목사회증경회장단 조직에 

박차를 가했다. 이 모임은 2차 

모임으로 지난달 6일 현 뉴욕

목사회 임원이 초청한 간담회

에서 논의된 증경회장단 조직

에 따른 것.

증경회장들이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전 48회기 47명(조정칠 

목사는 2회기 회장 역임)의 회

장 중에 13명이 하나님의 부르

심을 받았다. 또 한국 및 선교

지와 타주에 있는 증경회장들

이 11명이며 현재 23명이 뉴욕

에 거주하고 있다.

이날 안창의, 이병홍, 한재홍, 

정순원, 이만호, 이준성 목사 

등 6명만 참가했다.

회의를 통해 연장자인 안창

의 목사를 임시 의장으로, 정순

원 목사를 임시 총무로 증경회

장단 정기총회를 준비하고 빠

른 시간 내에 창립총회를 개최

하기로 했다.

1부 예배는 정순원 목사 인

도로 대표기도 이만호 목사, 설

교 안창의 목사, 권면 한재홍 

목사, 축도 이병홍 목사의 순서

로 진행됐다. 2부는 간담회와 

만찬이 진행됐다.

안창의 목사는 로마서 12장 

전체를 교독했으며, 이어 “화목

하라, 평화하라, 화해하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지난 7월 29일 웨체스터에 

거주하는 Sohn씨가 한인노숙

인 쉼터구입 후원금 1만 달러

를 미주한인노숙인 비영리기관

인 뉴욕 나눔하우스(구 나눔의

집, 대표 박성원 목사)에 전달

했다.

또 30일에는 한인건설협회(

회장 서영교, 이사장 최자령)가 

후원금 3,400달러를 나눔하우

스에 전달했다

박 목사는 펜데믹으로 더 많

은 한인노숙인들이 늘어가고 

있는 시기에 각계각층의 한인

들과 단체, 교회들이 한인노숙

인 보금자리 쉼터 구입을 위해 

쉼터마련에 동참해주기를 바라

고 있다.

▲후원문의: (718)683-8884

<기사제공: 뉴욕나눔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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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산나대회
뉴저지교회협의회(회장 이정환 목사)가 주최하는 호산나대

회가 9월 10일(금)부터 12일(주일)까지 3일간 뉴저지연합교회

에서 진행된다. 강사는 한별 목사(순복음대학원대학교 총장).

▲문의: (201)587-3999

뉴욕실버선교학교 제 32기 개강
뉴욕실버미션(회장 김재열 목사. 이사장 한재홍 목사)이 운

영하는 뉴욕실버선교학교 제 32기 훈련이 8월 30일부터 10월 

25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8시부터 2시간에 걸쳐 열린다. 장

소는 뉴욕센트럴교회(담임 김재열 목사)이며 선교관련 유명 강

사들이 초청된다. 등록비는 100달러. 훈련을 마치고 11월 중에 

단기선교를 갈 수 있으며 1개월 이상 선교지 방문자에게는 항

공료를 보조한다. 

▲등록문의: (917)963-9356 김경열 훈련원장, (646)220-

8222 이형근 사무총장  

글로벌뉴욕여목연 이웃사랑 찬양축제
글로벌뉴욕한인여성목회자연합회(회장 김희숙 목사) 제 2회 

이웃사랑 찬양축제가 9월 19일(주일) 오후 5시 가나안입성교

회(김여호수아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917)962-5060, 

이영환 목사 초청 부흥성회
뉴욕영안교회(담임 김경열 목사)가 이영환 목사(장자선교회 

대표, 한밭제일교회 원로) 초청 부흥성회를 8월 16일부터 사흘

간 “믿음은 꿈이요, 선포요, 기도다!”라는 주제로 개최한다. 월

요일 저녁 7시30분부터 화, 수 새벽 6시, 오전 10시 세미나로 

진행한다.

▲문의: (917)963-9356

가족관계 감정훈련
패밀리터치(원장 정정숙 박사)가 주최하는 18기 가족관계 감

정훈련이 9월 3일부터 10월 22일가지 8주간에 걸쳐 매 금요

일 오후 7-9시(미동부시간) 줌으로 열린다. 세션은 1. 내 감정

에 정직해지기 2. 내 마음이 아프구나! 3. 아이 마음이 아프구

나! 4. 우리 가족 마음이 아프구나! 5. 엄마, 이제 나를 놓아주

세요 6. 엄마, 내게 왜 그러셨어요? 7. 내가 꽤나 괜찮은 사람이

구나! 8. 아! 이제 앞길이 보이는구나! 대상은 청소년 및 대학

생 자녀를 둔 부모로, 강사는 임옥순 임양택 부부카운슬러. 등

록비는 200달러.

▲문의: (201)242-4422

 

생활/비즈니스 영어강좌
뉴욕가정상담소(소장 이지혜)는 가을/봄학기 초급, 중급, 고

급 레벨에 맞춰 생활영어 및 비즈니스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기

회를 여성 이민자에 한해 제공한다. 15주씩 짜여진 각 학기에

서는 회화에 중점을 두고 문법 및 듣기와 쓰기, 그리고 말하기

를 일주일에 8시간씩(하루 2시간)  진행한다. 수업은 무료이며 

줌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선착순 30명.

▲문의: (917)887-9173, eunsil.lee@kafsc.org

동부교계 게시판동부교계 게시판 사역보고 및 이철희 목사 환송

임시의장 안창의 목사, 총무 정순원 목사

웨체스터 거주 손씨 1만 달러 쾌척

국제사랑재단 미주동부지회 모임

뉴욕목사회 증경회장단 창립 2차 준비모임

뉴욕나눔하우스에 한인건설협회도 3400달러 전달

뉴욕목사회 증경회장단 창립 2차 준비모임이 진행되고 있다.

국제사랑재단 미주동부지회 모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한인건설협회가 뉴욕나눔하우스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뉴욕양무리장로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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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찬양교회

<5면에서 계속>

그는 “구속된 사람들은 벌금

을 내고 석방되며 인신매매범으

로부터 벗어나고 싶은지 결정할 

기회가 주어진다”고 설명했습

니다. 인신매매를 막는데 더 많

은 경찰이 개입해야 하는데, SB 

357은 그 정반대이며 지역사회

의 안전이 더 위태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Doug Bennett 박사는 의회증

언의 기회를 통해 “성매매를 목

적으로 어슬렁거리는 것을 합법

화하는 것은 재앙이 될 것이며 

인신매매범이 캘리포니아 거리

에서 미성년자와 성인을 더 많

이 팔아넘길 수 있다고 믿습니

다”라고 했습니다.

SB 357은 8월 16일 이후 청

문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Assembly Appropriations 

Committee로 넘어갑니다. 아마

도 또 통과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회개하며 올바른 정치리더

들을 뽑아야 할 때임을 절감합

니다. 

아는게 힘이다...

<9면에서 계속>

땅 끝까지 가서 만나야 할 그

들이 바로 우리의 이웃에 와 있

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인들은 난민을 정치 사회적 관

점이 아닌 선교적 관점으로 바

라보고 이해하고 다가가야 합

니다. 이 미국 땅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한인 교회를 세워주신 

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

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

이기도 합니다. 바로 먼저 복음

의 빛을 받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와 있는 열방들에게 복음

의 빛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에 와 있는 열방, 그들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것

이 바로 이 시대의 요청이며, 

교회에 주는 시대적 사명입니

다.

우리의 작은 손길이 전했던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에게 놀라

운 평안과 기쁨으로 남기를, 그

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참 위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기를, 그 자녀들이 하나님

의 백성으로 자라가기를 기도합

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

로하라”(사40:1).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써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

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고후1:3,4).

▲연락처: (315)559-5345 

hopegive@gmail.com

시라큐스 한인교회 난민사역이야기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캐서린

염)가 지난 5월 17일부터 6월 

30일까지 위탁가정 아이들을 

위한 ‘사랑의 케어팩’ 모금 캠

페인을 펼쳤다. 총 1만3천200

달러가 모금됐으며, 타겟 기프

트카드, 더플백, 백팩, 생활용

품, 의류 등이 후원품으로 들어

왔다. 

한인가정상담소는 모금된 후

원금으로 100개의 위탁아동 케

어팩을 만들기 위한 용품 및 기

프트카드를 구매했으며, 지난 

7월 24일 30여명의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케어팩을 

만들었다. 

위탁아동 케어팩은 위탁가정

에서 생활하게 될 위탁아동을 

위한 필수용품으로 구성된 가

방이며, 연령별, 성별로 총 10

종류를 만들었다. 

캐서린 염 소장은 “한인들이 

큰 관심을 갖고 동참해줘서 당

초 목표액인 1만5천 달러 가까

이 달성하게 돼 감사하다”며 “

한인사회에서 위탁아이들을 위

해 준비한 케어팩은 아이들에

게 큰 기쁨과 자신감이 될 것”

이라고 밝혔다. 

이날 만들어진 케어팩은 한

인가정상담소 소셜워커들을 

통해 위탁아동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문의: (213)235-4848
<기사제공: 한인가정상담소>

총 후원금 1만3천200달러 조성
한인가정상담소 위탁아동 케어팩 후원캠페인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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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스신학대 학생모집 

그레이스신학대학원(총장 윌리엄 카티프 박사)은 2021학

년도 가을학기 학생모집을 실시한다. 모집과정은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목회학박사과정(D.Min)이다. 가을학기 강의

일정은 세계선교의 성경신학(8월23일-10월17일, 교회개척

과 성장학(10월18일-12월18일)이다. 그레이스신학대학원은 

ATS로부터 100% 온라인 수업을 승인받았다. 미영주권자와 

시민권자들은 FAFSA(연방정부 장학금) 지원이 가능하며 각

조 장학금제도가 있다. 

▲문의: (574)334-7980

남가주휄로십교회 심령부흥집회
남가주휄로십교회(담임 박혜성 목사) 코로나 회복을 위한 

특별 심령부흥집회가 ‘거듭 났으면 자라 갑시다(벧전3:17-

18)’라는 주제로 13일(금)부터 15일(주일)까지 열린다. 강사

는 고용복 목사(서울 신월동성결교회 원로)이며 일정은 13일

(금) 저녁 8시, 14일(토) 새벽 6시, 저녁 8시, 주일 낮 11시 30

분이다.

▲문의: (909)397-5737

늘노래합창단 단원모집
늘노래합창단(지휘 전성진 교수)이 단원을 모집한다. 늘노

래합창단은 이민생활에 힘들어하는 곳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

하는 단체다. 연습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1시부터 3시 로

뎀장로교회(1759 W. Broadway, Anaheim, CA)에서 갖는다.

▲문의: (714)659-5696, (847)846-9988

전성진 교수 찬송교실
전성진 교수(에반겔리아대학교) 찬송교실이 8월 6일(금)부

터 9월 24일(금)까지 얼바인중앙교회(17702 Cowen, Irvine, 

CA)에서 열린다. 8주 과정으로 열리는 찬송교실의 커리큘럼

은 △8월 6일 하나님이 주신 목소리 찾기 △13일 찬송 부르는 

자세와 Solfage를 이용한 찬송보는 법 △20일 박자와 리듬을 

실어서 찬송 부르는 방법 △27일 찬송 부를 때 목소리를 풍성

하게 하는 법 △9월3일 셈여림, 템포 등으로 찬송의 효과를 살

리는 법 △10일 감정을 넣어서 찬송을 부르는 방법 △17일과 

24일 실기연습 등이다.

▲문의: (714)623-1811, (847)846-9988

한인가정상담소는  위탁아동 케어팩 후원캠페인을 펼쳤다

노회설립경위를 설명하고 있는 박광재목사

미주복음방송(사장 이영선 

목사)과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이하 미카)는 

8월 5일 남가주지역 한인 기독

언론사를 초청해 나눔 On(온)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난 6월과 

7월에 실시한 ‘만나 밀(Manna 

Mill) 한끼 나눔’ 프로젝트에 대

한 결산보고의 시간을 가졌다.

미카는 선한청지기교회, LA 

온누리교회, 토랜스조은교회, 

동부사랑의교회, 씨드교회, 동

양선교교회, 사랑의빛선교교

회, 유니온교회 등 남가주지역 

한인교회 가운데 선교적 교회

를 지향하는 교회와 목회자들

의 모임으로 ‘어떻게 하면 이민

교회와 커뮤니티를 섬길 수 있

는지’를 고민하던 중 펜데믹 기

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한인

들에게 따뜻한 식사로 섬기기 

위해 ‘만나 밀 한끼 나눔’프로

젝트를 추진하게 됐다. 

이번 프로젝트는 6월 1일부

터 7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진행됐으며 LA와 오렌지카운

티 지역 한인 식당의 협력으로 

누구나 하루 전 미주복음방송 

홈페이지나 웹사이트(www.

mannamill.com)에서 주문하고 

다음날 점심에 픽업할 수 있도

록 했다. 

결산 보고에 따르면 '만나 밀 

한끼 나눔' 프로젝트를 통해 개

인 4천107인분의 식사가 제공

됐으며, 남가주밀알선교단에 

340인분, 샬롬장애인선교회에 

360인분, 방주교회에 450인분, 

새생명양로보건센터에 270인

분, 케어양로원센터에 217인분 

등 총 5천744인분의 식사를 배

부했다. 

이를 위해 미카 소속 교회에

서 5만8천430달러의 재정을 

모았고, 동부 LA Hans BBQ 

Teriyaki, Johnny's Shrimp 

Boat, LA 코리아타운 시누랑올

케랑, 웨스턴 도마칼국수, 카페 

네모, 신강서면옥, 윤이밥상, 죽

향, Ans Chan Bang, 오렌지카

운티 Kabuki  Japanese 

Restaurant Brea, King's 

Teriyaki Grill, Oh Mama 

Kitchen, Poke Tiki, Tokyo 

Teriyaki & Sushi, 맛있는 밥

상, Boba Yolo,  Waba Grill-

Foothill Ranch 등 총 17개 식

당이 참여했다. 

이영선 목사는 “처음 실시했

을 때는 반응이 미온적이었는

데 시간이 지나면서 관심이 많

아졌다”며 “어려운 처지에 처

한 연장자분들에게 조금이나

마 도움이 됐으며 아름답게 행

사가 마무리돼 감사하다”고 말

했다. 

선한청지기교회 송병주 목사

는 “코로나19로 각 교회마다 

현장에서 모일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유학생들과 청년

들을 돌아보게 됐다. 그래서 미

카에서 함께하는 목회자들과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기로 했

다”라며 “하지만 많은 유학생

들이 귀국을 했으며 청년들의 

숫자도 줄어들어서 섬김의 대

상을 변경하게 됐다”고 말했다. 

송 목사는 “여러 채널을 통해 

섬김의 대상을 찾았는데 독거

노인 등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이 많은 것을 알게 돼 그분들을 

섬기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

이를 통해 교회가 더욱 연합하

고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는 시

간이 돼서 감사하다”고 말하고 

“거창한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

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마음과 뜻이 모아져 지

역사회에 작은 빛과 소금의 역

할을 감당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프로젝트를 진행한 고현종 

목사는 “펜데믹으로 누구보다 

힘든 기간을 보내고 있는 장애

인과 독거노인, 경제적으로 곤

란에 처한 한인 가정들을 위해 

작은 도움이 되고자 시작했다”

고 취지를 설명하며 “점심 도

시락과 더불어 우리 이웃들과 

대화하며 사랑과 관심을 전달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이영선 목사는 “교회는 물론 

식당들까지 섬김에 동참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이러한 연합사역과 지역사회 

섬김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 맺

는 사역이 계속 확장되기를 바

란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4천107인분 식사제공 17개 식당 참여
미주복음방송 미카, 만나밀 한끼나눔 프로젝트 결산

미카와 복음방송이 실시한 만나 밀 한끼 나눔_ 프로젝트 관계자들이 언론사 간담회 후 단체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샬롬장애인선교회(대표 박모

세 목사)가 주최한 제 18회 연

례콘서트 ‘휠체어에 생명의 양

식을 싣고’ 온라인 음악회가 8

일 오후 7시 유튜브를 통해 방

영됐다. 

박모세 목사는 “제 18회 연

례기금마련위한 콘서트를 열게 

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

광 올려드린다. 본 선교회는 창

립 이래 남가주는 물론 지구촌 

장애인 사회를 섬겼다. 팬데믹

으로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연약한 저희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사랑의양식보

내기 사역을 추진했고 18개국 

5만여 명에게 양식 공급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금년 

새로운 프로젝트 ‘휠체어에 생

명의 양식을 싣고’를 시작했다. 

이 사역은 오직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을 선교지에서 찾아서 

필요를 공급하는 것이다. 이번 

온라인 콘서트를 위해 함께해

준 분들께 감사드린다.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 바

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날 음악회는 테너 오위영 

목사, 소프라노 이영주 사모, 

피아노트리오(피아노 안정희 

바이올린 김정아, 첼로 김원

선), 보컬리스트 배주은, 박모

세 목사가 출연하여 은혜롭고 

아름다운 공연을 선사했다.
<박준호 기자>

한미특수교육센터(소장 로사 

장)는 2021 드림아트 시상식을 

7월 31일 오전 10시30분 소스

몰에서 가졌다. 

로사장 소장은 “이번 행사가 

주는 의미는 발달장애를 가진 

자녀들의 재능을 빨리 발견하

고 개발시키고 사회에 나가 자

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라며 “한인 뿐 아니

라 타인종도 참여했다. 무엇보

다 감사한 것은 부모들이 아이

들의 재능을 빨리 발견하고 도

움을 준 것, 그리고 그로인해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라 말했

다. 

박경재 LA총영사

는 “2005년 한국교

육부에서 특수교육

을 담당하고 있었는

데 장애인에 대한 인

식을 새롭게 할 수 

있었다”며 “작품을 보면서 세

계적인 작가가 나올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한다. 한미특수교육

센터가 장애인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

했다. 

드림아트 대회의 주제는 사

계절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중 

한 계절에 대한 자신의 경험 또

는 표현을 작품에 담았다. 4월

과 5월에 걸쳐 총 64명이 응모

했으며 12명에게 200달러의 

장학금이 지급됐다.
<박준호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제 

105회 총회 미주중부노회 신설

조직을 위한 제1차 예비모임이 

얼반필그림교회(담임 박용수 

목사)에서 8월 2일(월) 오전 11

시30분, 그리고 비대면으로 같

은 날 오후 5시 줌으로 가졌다. 

중부노회 신설 실무책임을 

맡은 박광재 목사 사회와 신인

석 목사 기도로 열린 미주중부

노회 신설조직을 위한 회의는 

회원호명, 개회선언, 절차보고 

제 106회 총회 파송할 대표자 

선출 순으로 진행됐다. 

박광재 목사는 “노회설립 법

정 성수 요건인 당회가 운영 중

인 21개 조직교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제 106

회 총회가 개회되기 직전까지 

현재처럼 외연을 확대해나갈 

경우 제 105회 총회 임원회의 

실사처리가 무난히 통과될 확

률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하고 “그럴 경우 제106회 총

회에서 미중부노회는 예장합동

총회 산하 제 162개 노회로 진

입해 제163번째 노회로 자리매

김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미 미주에 조직된 미주서부노

회, 미주동부노회와 함께 삽겹

줄로 미국 복음화와 세계복음

화를 위한 전초기지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주중부노회는 8월 30일까

지 가입신청이 완료가 되면 

105회 총회 실사팀의 실사절차

를 밟게 되며 실사가 통과가 되

면 오는 9월 13일부터 16일까

지 울산우정교회에서 열리는 

106회 총회에서 노회설립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노회승인이 

되면 오는 10월 25일(장소 추

후결정) 미중부노회 창립총회

가 열리게 된다. 

한편 갈동수 목사 사회로 시

작된 1부 예배는 박후식 목사

가 기도했으며 박광재 목사(총

신 75회, 남평양노회)가 ‘시작

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욥8:5-7)’라는 제목으로 설교

하고 정종섭 목사 축도로 마쳤

다.
<박준호 기자>

‘휠체어에 생명의 양식을 싣고’

12명에 200달러씩 장학금 지급

노회설립 성수요건 21개 조직교회 확보기대샬롬장애인선교회 제18회 연례콘서트 온라인으로

한미특수교육센터 2021 드림아트 시상식

예장합동 미주중부노회 신설조직 위한 1차 예비모임

샬롬장애인선교회 주최 ‘휠체어에 생명의 양식을 싣고’ 온라인 자선음악회에서 출연자들이 찬양하고 있다

감신대 미서부지역 동문회 가족야유회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감리교신학대학교 미서부지

역 동문회(회장 조건갑 목사)의 

동문가족 야유회가 8월 2일 오

전 10시 그리피스공원에서 열

렸다. 

화씨 90도가 넘는 무더운 날

씨 탓에 참가자는 40여 명에 불

과했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단절됐던 동문들과의 해후가 

그리웠다는 듯 화기애애한 분

위기 속에서 선후배끼리 격려

와 사랑을 나누는 다정한 자리

였다. 

이날 야유회는 신병옥 목사(

총무, 로스펠리즈교회)의 사회

로 시작돼 지성은 목사(부회장, 

새생명교회)의 기도 후 김영헌 

목사(기감 은퇴)가 ‘버킷리스

트’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 목사는 “은퇴 후에는 현역 

때 해보지 못한 일들을 해보고 

싶었다. 그러나 건강이 악화되

면서 죽음에 직면하게 됐을 때 

딱 귀결되는 것은 하나였다. 나

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가? 그거 하나였

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버킷리스트란 흔

히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들을 적은 목록을 말한다. 사

도바울은 주님의 부활에 참여

하는 일을 인생의 목표로 삼았

다. 말하자면 부활이 바울 인생

의 버킷 리스트였다. 우리 모든 

동문들은 잊지 말고 기억하자. 

바울처럼 우리들의 희망은 우

리들의 버킷리스트는 부활에 

참여하는 일이다. 우리 모두 부

활신앙을 갖고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동문들이 되기를 축원한다”고 

말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 교가(홍

현설 작사, 이동일 작곡)를 함

께 부른 후 이날 참석한 최고령 

동문인 김동형 목사(UMC은퇴)

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순서는 조건갑 회장의 

사회로 임시총회를 열고 재정

보고 등의 순서가 진행됐다.

이날 조건갑 회장은 인사말

을 통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

해 금년 초에 신년하례회도 열

지 못하고 이렇게 동문야유회

로 금년 첫 모임을 갖게 됐다. 

더운 날씨에도 참석해준 모든 

동문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 전염병시

대에 모두 건강을 잘 보존하시

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문회는 이날 새로 제작된 

동문주소록을 회원들에게 전달

했다. 한편 오는 9월 중에는 미

자립교회를 섬기고 있는 동문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 모금 골

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감신대 미서부지역 동문회는 

사실 오레곤과 북가주, 아리조

나를 포함하고는 있지만 거리

상의 한계 때문에 주로 남가주 

지역 동문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정리: 박준호 기자>

선후배 만나 격려와 사랑 나눠
감신대 미서부지역 동문회 동문가족 야유회 

한미특수교육센터가 주최한 2021 드림아트 시상식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

대(예자연)는 방역당국의 대면예

배 허용 인원 완화 조치에 대해 ‘

코끼리에 비스킷 하나 던져주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6일 수도권에 내려진 사회적 거

리두기 4단계를 2주 연장하되, 종

교시설에 내려진 방역 지침은 일

부 완화했다. 이에 따라 종교시설

의 경우 9일부터 같은 시간대 공

간별로 수용인원의 10% 이내, 최

대 99명까지 참석할 수 있게 됐

다.

예자연은 8일 성명을 통해 “정

부는 아직도 자신의 권력과 명령

으로 교회 인원을 통제하고 예배 

방식을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

고 있다”며 “이번 10%의 비율에 

99명 한정하는 방안이 바로 이 

착각 속에 나온 것”이라고 말했

다. 이들은 “과연 99명의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라며 “담

당 공무원의 단순한 숫자 놀음의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고밖에 보

이질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대표

회장 소강석 이철 장종현 목사)도 

정부 발표 직후 논평을 내고 “이

제라도 4단계에서 1000석 이하는 

10%까지 모일 수 있어 의미가 있

으나, 자발적 협력 대상인 종교단

체의 감정적 지지선이 무너진 상

태에서 미흡한 개선안을 마련한 

것은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최선

의 방역지침을 엄격하게 적용하

면서 집회를 진행해온 1000석 이

상의 대형교회들에 대해 여전히 

비합리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점

은 아쉬움이 크다”면서 “그럼에

도 불구하고 모든 교회에서는 바

이러스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

는 점을 고려해 모든 예배에서 방

역을 강화해 주심으로 교회를 통

한 확산이 이뤄지지 않도록 각별

히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대표

회장 소강석 이철 장종현 목사)이 

흩어진 교계 연합기관을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한교총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기총·대표회장 직무대행 김현

성 변호사)와 한국교회연합(한교

연·대표회장 송태섭 목사)과의 

통합을 추진하고자 ‘미래발전위

원회’ 내에 실무협상을 책임질 ‘

기관통합준비위원회’를 조직·구

성했다고 9일 밝혔다. 미래발전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열린 한교

총 제4회 정기총회에서 특별위원

회 중 하나로 설치·결의된 바 있

다.

한교총은 이날 미래발전위원

장에 소강석 대표회장을, 기관통

합준비위원장에 김태영(백양로

교회) 목사를 각각 선임했다.

한교총은 직전 한교총 대표회

장이었던 김 목사를 실무협상 책

임자로 추대한 것은 대표회장 직

무 수행 당시 그가 보여준 회원 

교단과의 원만한 소통, 정부와의 

협상 능력, 그리고 통합 파트너인 

한기총 및 한교연과의 입장을 고

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목사는 한교총 7대 교단이 

참여하는 준비위를 구성하고, 모

든 교단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

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소 대표

회장은 “한국교회가 분열을 회개

하고 다시 하나가 되는 ‘원 리더

십’으로 새로운 미래를 계획해 나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교총은 오는 15일 내부 상임

회장단 회의를 거쳐 본격적인 통

합 추진 작업에 나선다는 계획이

다.

국회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대’ 국민동의청원이 시작된 지 

9일 만인 4일 오후 6시 현재 6만

3000명을 넘어섰다.

두 자녀를 둔 부모라고 밝힌 청

원자 이모씨는 지난달 27일 청원

을 시작하며 “건강가정기본법 개

정안이 결혼하지 않은 비혼 동거

를 법적 가족이 되도록 하며 동성

애 커플 등을 법적 가족으로 인정

한다”면서 “개정안은 인륜을 무

너뜨리고 건강한 가족을 파괴하

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씨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지난 6월 개

정안을 통과시키려 했으며 8월 

중 다시 논의하려고 한다”면서 “

일부일처제를 근간으로 하는 헌

법의 양성평등 제도에 정면으로 

반하는 개정안 추진을 즉시 중단

해 달라”고 촉구했다.

전윤성 미국변호사는 “이미 현

행법상 장애인 가족, 다문화 가

족, 한부모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 있다”면서 “만약 부족한 부

분이 있다면 장애인아동복지지

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한부모

가족지원법 등을 개정하면 된다”

고 설명했다.

전 변호사는 “문제는 개정안이 

법적 가족에 비혼 동거까지 포함

했다는 것”이라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동으로 남녀 동거뿐

만 아니라 동성 간의 동거도 포함

된다. 이렇게 되면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와 한 가족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길원평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

국연합’(진평연) 집행위원장도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정춘숙 의

원이 가족의 법적 정의를 삭제하

는 개정안을 발의한 진짜 이유는 

비혼 동거를 법적 가족으로 만들

려는 데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동성 파트너를 배우자 대신 동반

자로 등록할 수 있게 돼 법적 보

호를 해줘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 제2조에 가족형

태 차별금지 조항까지 신설했는

데, 이것은 동성결합을 반대하는 

의견을 법적으로 금지하겠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청원은 10

만명이 채워지면 국회 여성가족

위원회에 회부된다.

여의도순복음교회(이영훈 목

사)가 세계하나님의성회(총회장 

조지 우드 목사)와 함께 코로나

19가 가져온 세계 선교사역의 위

기를 뚫고 2033년까지 전 세계 

곳곳에 100만 교회를 세우는 사

역을 펼쳐나간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8일 세계

하나님의성회의 ‘MM33(His 

Mandate, our Mission)’ 언약을 

재확인하며 세계 선교를 통한 예

수 복음 확산에 매진하겠다는 뜻

을 밝혔다.

‘MM33’ 언약은 예수 승천 

2000주년이 되는 2033년 오순절

까지 세계하나님의성회 소속 교

단·교회가 연합해 100만 교회를 

세우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2017

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세계하나

님의성회 정기총회 때 선포됐다.

세계하나님의성회는 ‘MM33’ 

언약에 담긴 사명을 완수하기 위

해 2033년 오순절까지 부흥, 전

도, 교회 개척, 제자도 4개 사역에 

집중해 복음 전파에 온 힘을 다한

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 세

계 지역 성회 별로 서로의 경계를 

넘어 미전도 종족을 위한 선교사

를 최대한 많이 파송하고, 교회가 

없는 지역에는 여러 방법으로 교

회를 개척해 복음을 확장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건강한 목회자

와 건강한 교회의 기준을 세워 세

계 교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세대를 넘는 리더십과 멘토링 시

스템을 구축, 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상호 교류하며 돕기로 했

다.

세계하나님의성회는 내년 9월 

27-30일 개최 예정인 ‘세계선교

회의’와 2023년 10월 12-14일 스

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릴 ‘세계하

나님의성회 총회’에서 지역과 국

가별 코디네이터(담당자)를 선정

할 계획이다. 이후 2025년까지 

100만 교회 달성을 위한 아이디

어를 수립·채택한 뒤, 2026년부

터는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실행하기로 했다.

세계하나님의성회 각 지역 총

회장들은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

는 공동의 목표 아래 세계하나님

의성회에 소속된 모든 교회가 동

참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역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워나갈 것

을 약속했다.

세계하나님의성회 실행이사인 

이영훈 목사도 “2033년 오순절은 

세계하나님의성회가 하나님과 

맺은 ‘MM33’ 언약을 달성하는 해

로 세계 교회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지금부터 오순절 

신앙의 지도자들이 한마음으로 

전 세계에 100만 교회를 세우기

에 힘쓰고 주님의 부활과 오순절

을 기념하자”고 말했다.

세계하나님의성회는 전 세계 

하나님의성회 교회의 연합기구

로 약 37만 교회와 7000만 성도

가 속해 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는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

의도순복음총회 소속으로 2010

년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인식은 

종교인이 무종교인보다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회데이터연구소는 한국리서

치가 지난 6월 전국 18세 이상 남

녀 1000명을 대상으로 자녀 인식

을 설문 조사한 결과를 5일 발표

했다.

응답자의 74%가 ‘자녀가 있어

야 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

했다. 답변은 나이에 따라 차이가 

컸는데, 20대 응답자 중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답한 비중은 48%

인 데 반해 60대 이상 응답자 중 

같은 답변을 한 비중은 87%에 달

해 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30대 

응답자의 61%, 40대의 76%, 50

대의 86%가 자녀가 있어야 한다

고 답했다. 목회데이터연구소는 “

나이가 적을수록 자녀가 없어도 

된다는 인식이 강했다”고 설명했

다.

종교별로 살펴보면 개신교인 

중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82%였고 천주교인은 

86%, 불교도는 83%였다. 반면 같

은 대답을 한 무종교인의 비중은 

65%에 그쳤다.

자녀가 있어야 하는 이유로는 ‘

안정적 가정을 이루기 위해’가 

60%로 가장 높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서’(49%) ‘국가를 유지

하기 위해’(30%) 등이 꼽혔다. 자

녀가 없어도 되는 이유로는 ‘아이

가 행복하게 살기 힘든 사회여서’

가 61%였고 ‘경제적으로 여유롭

게 생활하기 위해’(50%) ‘자녀가 

있으면 자유롭지 못할 것 같아

서’(23%) 등 주로 경제적, 사회적 

환경에 대한 불안감이 반영됐다.

‘결혼해도 자녀를 가지지 않을 

수 있다’에 대해서는 기독교인 중 

52%만이 ‘그렇다’고 답해 가장 

낮은 동의율을 보였다. 천주교인

의 54%, 불교도의 56%, 무종교인

의 70%가 결혼해도 자녀를 가지

지 않을 수 있다고 답했다.

헌법재판소가 2019년 4월 형

법상 낙태죄가 임신부의 자기 결

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했다. 그러나 국회는 낙태

죄 관련 법안의 입법 시한인 지난

해 연말까지 법을 개정하지 않았

고 지난 1월 1일부터 입법 공백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를 틈타 

무분별한 낙태가 이뤄질 수 있다

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생명존중운동이 곳곳에서 진행 

중이다.

국제적인 낙태반대 기도운동 

단체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40 

days for life)’는 한국에선 처음으

로 다음 달 22일부터 개신교, 천

주교계와 함께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을 펼친다.

개신교 대표로 행사를 진행하

는 서윤화 아름다운피켓 대표(목

사)는 4일 “‘생명을 위한 40일 기

도’는 금식과 기도로 오직 하나님

만을 의지해 낙태 종식과 낙태산

업 종사자들의 프로라이프(낙태

반대) 전향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

는 단체”라며 “지금까지 64개국, 

900여 도시에서 10만여명의 봉사

자와 2만여 교회가 참여해 8000

번 넘는 기도 캠페인을 진행했

다”고 밝혔다.

캠페인은 10월 31일까지 40일

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

까지 서울 마포구 동교동 경의선

숲길 인근에서 진행된다. 개신교

는 수요일과 토요일 기도회를 진

행하며, 나머지 요일은 천주교에

서 진행한다.

서 대표는 “이번 기도 캠페인

에선 준비된 팻말과 기도문을 낭

독하며 기도와 금식 등 오직 평화

적인 방법으로 태아 생명의 소중

함을 알릴 것”이라며 “한국교회

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헌법재판소가 정한 법조항 개

정 기한이 8개월 넘게 지났음에

도 국회에선 여전히 개정안 마련

이 답보상태다. 종교계, 학부모단

체, 여성단체, 미혼모단체, 입양단

체 등 64개 시민단체가 연합해 

낙태죄 전면폐지 반대운동을 펼

치는 행동하는프로라이프(상임

대표 이봉화)는 국회에 낙태죄 개

정안 심의를 촉구하는 의미로 지

난달 28일부터 ‘생명 트럭’ 운행

을 시작했다. ‘생명 트럭’은 낙태 

반대와 생명 존중 문구를 트럭에 

부착하고 매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일대를 돌며 국민에게 한 생명이

라도 더 살리고 지키자는 염원을 

전한다.

행동하는프로라이프는 지난 2

일 낸 성명에서 “지난 6월 낙태죄 

형법 개정안 심의가 국회 법제사

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순위가 뒤

로 밀려 심의가 차일피일 미뤄지

고 있다”면서 “국민의 생명을 지

켜줘야 할 정부의 속 보이는 지연 

전략과 국회의 무책임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 줄 법의 공백 상태

를 만들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국회나 정부의 눈치 보기 행

태는 실망을 넘어 정부와 국회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면서 “동물보호법을 강화하는 법

안까지 나온 상황에서 태아의 생

명을 보호해줄 장치는 아무것도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통

탄스러울 뿐”이라고 덧붙였다.

통일부가 10개월 만에 민간단

체의 대북 인도협력 물자 반출을 

승인하면서 북한을 지원하는 교

계 구호단체들이 활기를 되찾고 

있다. 통일부는 지난달 30일 2개 

단체의 물자 반출을 승인한 데 

이어 2일에는 대북협력민간단체

협의회와 만나 “인도주의 협력이

라는 본연의 목적에 따라 지속적

으로 반출을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기간 대북 

지원을 하지 못했던 구호단체들

은 사업을 다시 점검하고 후원자

들을 독려하는 등 지원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대다수 대북 구호단체는 지난

해 9월 이후 북한에 물품을 보내

지 못했다. 서해 해양수산부 공무

원 피살 사건으로 정부가 대북 

지원 승인을 잠정 중단했기 때문

이다. 안충선 남북나눔운동 사무

총장은 3일 “지난해 8월 북한에 

마스크와 소독용 이산화염소분

말을 보낸 게 마지막이었다”고 

전했다. 하나누리의 경우 자원봉

사자들이 만든 목도리가 중국 물

류창고에 쌓여 있다. 그동안 해외 

법인을 통해 우회적으로 물자를 

보낸 단체도 있었지만,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북한에 물자를 반출

한 지는 10개월이 넘었다.

그사이 북한에서는 식량난, 경

제위기, 수해 피해 등의 소식이 

들려와 구호단체들은 발만 동동 

구르던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남북 연락채널이 복원되고 통일

부가 물자 반출을 승인하자 구호

단체들은 반색했다.

지난해 통일부에 반출 신청을 

했던 샘복지재단은 곧 허가가 떨

어져 북한에 물자를 보낼 수 있

기를 기대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

을 위한 코로나19 방역용품과 영

양식은 이미 포장을 끝내고 컨테

이너에 싣을 준비를 마친 상태다. 

정석진 본부장은 “우리가 지난해 

보내려고 했던 물자들이 지금까

지 북한에 가지 못했다”면서 “최

근 유엔기구가 북한의 곡물 부족

량을 86만t이라고 발표해 더욱 

마음이 급하다. 하루빨리 인도적 

물자들이 북한에 전해지길 바라

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기아대책 역시 매년 아동들을 

위한 식량과 구충제, 유실수 등을 

지원하다 중단한 상황이다. 기아

대책은 지원이 가능해지면 즉시 
북한에 보낼 수 있도록 호두나무 

묘목을 키우고 있다. 호두나무는 

북한의 황폐한 땅과 산림을 복구

하고, 주민들의 소득을 증대시켜 

자립기반을 세우는 역할을 한다. 

차선호 인도적지원팀 차장은 “남

북 연락채널 복원, 통일부의 대북 

지원 승인 등으로 이제 남북 교

류 협력이 재개되는 기틀이 마련

된 것 같다”면서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북한 동포들이 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를 부

탁한다”고 전했다.

대북 구호단체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북한에 대한 국민의 관심

이 높아지기를 바라고 있다. 이영

현 국제사랑재단 사무국장은 

“0-4세를 위한 분유 지원을 재개

하려고 하는데, 코로나19로 가계

가 어려워진 데다 남북관계가 경

색되면서 개인 후원자가 3분의 1

가량 줄었다”면서 “북한 동포들에

게 형제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

록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용인시기독교총연합회(용기총·

회장 이용현 목사)는 10일 ‘정부의 

방역 조치에 대한 예배 회복을 위

한 성명‘이란 제목의 성명을 발표

했다.

성명은 11일 경기 용인시 처인

구 송전교회(권준호 목사)에서 기

자회견을 열고 발표할 예정이다.

용기총에는 용인 900여 교회가 

소속돼 있다.

용기총은 성명에서 “교회는 방

역 수칙을 준수하며 마스크를 착

용하고 거리 두기를 한 채 단지 예

배만 드리려는 데 이것마저도 방

해하는 정부의 행정 명령은 형평

성에 어긋나며 종교의 자유를 심

대하게 침해하는 일이라 하지 않

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는 특정 종교를 차별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써 헌법상 정교분

리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해

당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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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일 현재 수도권에 

내려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를 2주 연장하되, 종교시설에 

내려진 방역 지침은 일부 완화

했다. 이에 따라 종교시설의 경

우 같은 시간대 공간별로 수용

인원의 10% 이내로 최대 99명

까지 참석할 수 있게 됐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

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

부(중대본) 회의에서 “국민 여

러분의 인내와 협조로 급한 불

은 껐지만, 감염 확산의 불길은 

여전하다”며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

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

는 22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

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종교시설은 4단

계에선 수용인원 100명 이하는 

10명, 수용인원 101명 이상은 

10%까지 대면 종교활동이 가

능해졌다. 다만, 참석 가능 인

원을 최대 99명으로 정해 좌석 

규모가 1000석이 넘는 곳은 최

대 99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다. 

같은 종교시설 내 정규 종교활

동 공간이 여러 개인 경우, 공

간별로 이 같은 수칙을 적용하

면 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

부는 “비대면 종교활동이 원칙

임에도 행정법원 판결에 따라 

한시적 조치로 수용인원의 

10%, 최대 19명까지 대면 종교

활동을 허용 중이었으나, 시설 

규모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고

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대

표회장 소강석 이철 장종현 목

사)은 이날 즉각 논평을 내고 “

이제라도 4단계에서 1000석 

이하는 10%까지 모일 수 있어 

의미가 있으나, 자발적 협력 대

상인 종교단체의 감정적 지지

선이 무너진 상태에서 미흡한 

개선안을 마련한 것은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최선의 방

역지침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집회를 진행해온 1000석 이상

의 대형교회들에 대해 여전히 

비합리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점은 아쉬움이 크다”면서 “그

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회에

서는 바이러스 확산이 전국으

로 확산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모든 예배에서 방역을 강화해

주심으로 교회를 통한 확산이 

이뤄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덧붙

였다.

4단계라도 수용인원 10%·99명까지 대면예배

용인 900여 교회 성명 
“예배인원 형평 요청”

예자연, 대면예배 일부 완화 비판 

한교총, 교계 연합기관 통합에 나선다

“동성커플·비혼동거, 법적가족 인정 안돼” 

“코로나 뚫고 2033년까지 100만 교회설립”

개신교인 82% “자녀 있어야 한다”

“낙태법 공백…개정안 심의 서둘러야”

10개월 만에 교계 대북지원 물꼬

한교총 “미흡한 개선안 마련...뒤늦어” “코끼리에 비스킷 하나 던져주는 행태”

미래발전위원회 내 기관통합준비위 구성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대청원 9일 만에 6만3000명 넘어

여의도순복음교회-세계하나님의성회 ‘MM33’ 언약 재확인

목회데이터연구소 1000명 설문…무종교인 긍정응답 65% 그쳐

64개 시민단체 내달부터 40일간 기도 캠페인

구호단체들 협력사업 활기...남북 연락채널복원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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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개신교에서 현대선교

를 말할 때 랄프 윈터 박사를 

빼놓고 얘기할 수 있을까? 

2005년 “Time Magazine”은 윈

터 박사를 미국에서 가장 영향

력 있는 복음주의 지도자 25인 

중 한 명으로 선정했다. 2008

년 “북미선교지도자회의”에서

는 선교발전에 남긴 그의 업적

을 기려 평생공로상(Lifetime 

of Service Award)을 수여했

다. 그는 확실히 20세기 후반 

현대 선교의 흐름을 이끌어온 

선교계의 거장이었다. 그는 선

교사이자 선교훈련가, 선교학

자로서 30여년을 세계 선교에 

헌신해왔다. 그는 선교전략, 역

사, 문화에 대한 이해에서 깊이 

있는 통찰력을 보여주었고 특

별히 선교적 과업을 명확히 정

리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의 

풍부한 현장 경험과 이론을 밑

바탕으로 세워진 선교전략들

은 지금도 여러 선교지에서 응

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삶과 사역은 많은 선교사들에

게 귀감이 되고 있다. 

21세기 선교는 갈수록 어려

움에 처하고 있다. 더구나 지금

은 COVID19로 인하여 세계 선

교가 꽉 막혀 있다. 만일 고인

이 살아 있다면 뭔가 큰 방향

타 역할을 할 수 있을 터인데 

아쉽기 그지없다. 하지만 우리

는 그가 남긴 주옥같은 선교 

이론들을 창의적으로 적용하

며 심화하는 가운데  어두운 

터널을 뚫고 나가야 한다. 

1. 생애

   

랄프 윈터 박사는 1924년 

LA에서 휴고/헤이절 윈터 부

부 사이에 태어났다. 그는 부친

의 영향을 받아 처음에는 공학

기사가 되기 위해 캘리포니아 

공과대학(Caltech)에 입학했

다. 이후 콜롬비아대학교 사범

대학을 거쳐 코넬대학교에서 

언어학, 인류학, 수학통계 분야

의 박사학위(Ph.D.)를 취득했

다. 신학교육은 프린스턴신학

대학원에서 했다. 대학원을 마

치기 전 그는 간호사 훈련을 

갓 마친 로베르타 헬름과 결혼

했다. 이들 부부는 나중에 과테

말라의 마야 인디안 선교에 헌

신해서 10년간 일하게 되었다. 

그는 선교사로 사역 중 맥가브

란 박사의 초청으로Fuller신학

교에서 선교대학원 교수로 10

년간을 재직했다. 

윈터 박사는 Fuller에서 안

정된 지위를 버리고 미국 세계

선교 센터(US Center for 

World Mission)를 설립하는데 

헌신했다. 윈터 박사는 만년에 

로베르타 여사를 사별한 후 바

바라 여사와 재혼했다. 그는 암 

투병 중에도 마지막까지 선교

적인 지도력을 발휘하는데 최

선을 다하였다. 그리고 2009년 

5월 20일 밤 9시경 캘리포니아 

주 파사데나에 있는 자택에서 

가족들과  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향년 84세로 영면했다.

2. 사역

   

윈터 박사는 역사적 모임으

로 기록된 1974년 제1차 로잔

대회에서 미전도종족과 미개

척지의 중요성을 처음으로 알

렸다. 이후 1976년 설립한 미

국 세계선교 센터와 윌리엄캐

리대학교(William Carey 

International University)를 기

지삼아 전방개척 선교운동을 

전개하며 세계 선교 운동에 활

기를 불어 넣었다. 그는 윌리엄

캐리 국제대학(William Carey 

International University), 윌

리엄캐리 출판사(William 

Carey Library), 미국선교학회

(American Society of 

Missiology), 개척선교회

(Frontier Fellowship), 개척선

교학저널(In t e rna t i ona l 

J ou rn a l  o f  F r on t i e r 

Missiology), 글로벌기도다이

제스트(Global Prayer Digest), 

퍼 스 펙 티 브 스  훈 련 과 정

(Perspectives on the World 

Christian Movement) 등을 창

립하고, 창간하는데 지도력을 

발휘하였다. 

그는 1976년부터 1990년까

지 미국 세계선교 센터의 최고 

책임자로 1990년부터 1997년

까지는 윌리엄캐리대학교의 

최고 책임자로 섬겼다. 또한 전

방개척선교회(FMF: Frontier 

Mission Fellowship)의 대표로 

헌신하는 동시에 저술에도 왕

성하게 활동했다. 저서로는 “

미션퍼스펙티브”, "랄프 윈터

의 비서구 선교운동사”가 있으

며 편저로는 “퍼스펙티브스1, 

2”가 있다.

3. 당부

   

윈터 박사는 2011년 11월 방

콕에서 개최된 ASM(Asian 

Society of Missiology, 아시아

선교학회) 국제 컨퍼런스에 참

석했다. 그는 이때 서구선교의 

실수 12가지를 언급했다. 그는 

아시아 선교가 향후 서구 선교

의 실수에 대해  무조건 모방

하지 말 것을 다음과 같이 강

조했다. 

①대학교가 아닌 성경학교

를 설립 ②땅 위의 천국’이 아

닌 ‘천국에의 구원’만을 강조 

③교단이 선교기관을 거치지 

않고 선교사를 직접 파송 ➃전

문 선교보다 일반 선교에만 치

중 ➄현지의 헌신적인 신자들

이 스스로를 ‘기독교인’으로 부

르며 서구교회와 동일시하게 

함 ➅선교사 없이 물질만 후원 

➆장기 선교사 대신 단기 선교

사 파송 ➇선교의 비즈니스와 

비즈니스 선교를 이해하지 못

함 ➈질병의 근절이 아닌 치료

로 그침 ➉전쟁이 아닌 평화만 

생각함 ⑪과학을 적대시함 ⑫

사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복음전도 등이다.  

이 중에서 우리 한인 세계선

교는 무질서한 선교사 파송, 물

량주의적 선교, 전문인보다 목

회자 중심 선교, 세상의 변화에 

뒤쳐진 사역 등에 특히 유념해

야한다.

4. 평가

   

그의 공로는 첫째로 이론가

로서 역할이다. 선교라는 어려

운 주제를 체계화하고 저변을 

넓게 했다. 그는 선교신학 측면

에서 초대교회부터 현대에 이

르는 역사적 흐름을 구분하면

서 전략적 전환에 대해 설명했

다. 또한 교회와 선교단체의 역

할을 균형 있게 정리했고, 세계 

복음화의 남은 과업을 명확히 

하면서 교회선교의 나아갈 방

향을 제시했다. 

둘째로 선동가로서 역할이

다. 교회의 선교방향을 선회하

도록 유도했다. 미전도종족에 

대한 정의와 전방 개척선교 운

동의 두 대표적 쟁점(Issue)을 

통해 세계선교계가 미전도종

족을 복음화를 위해 달려가게 

했다. 

셋째로 교육가로서 역할이

다. 북미 최대의 선교집회인 

Urbana73에서 선교에 헌신한 

이들을 돕기 위해 ‘퍼스펙티브

스’ 과정을 고안한 이후 30년 

동안 이 훈련이 지속되며, 전 

세계의 수많은 그리스도인을 

사도적 열정을 가진 선교적 그

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켜왔다. 

넷째 행정가로서 역할이다. 

하나님이 주신 상상력을 따라 

미국 세계선교 센터(US 

Center for World Mission)를 

설립하는데 헌신하게 된다. 그 

때 그 캠퍼스를 구입하는데 

1,500만 달러가 필요했으나 수

중에 있는 돈 100달러를 계약

금으로 치루고 나머지는 수년

간 모금해서 충당하게 되었다. 

그리고 본 기관의 책임자로서 

소임을 다했다.

맺음 말 

   

새들백교회의 릭 워렌 목사

는 추모예배에서 “저는 이 분

을 거의 40년 동안이나 사랑하

고 존경해왔습니다. 그분을 통

해 저는 교인들을 위해 자리 

수를 늘릴 것이 아니라 교인들

을 선교의 현장으로 보내야 한

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라고 

회상했다. 

그는 이렇게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

들에게 선교를 각인시켰고 동

원되도록 길을 제시했다. 그의 

비범함은 세계선교를 내다보

는 혜안뿐만 아니라 이론적인 

체계정립을 했으며 나아가 본

인이 삶의 마지막까지 강조해

온 전시생활양식(wartime 

lifestyle)의 실천에 있었다. 이

는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위해 

자신의 재화를 재분배하는 전

략적인 삶을 의미한다. 그가 세

상을 떠나는 날 남은 것은 단 

두 벌의 양복과 구두가 전부였

다. 그는 세계선교를 위해 그리

스도인으로서 전략적인 검소

함을 추구해왔다. 그는 확실히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위해 예

비하신 선교지략가였음에 틀

림없다. 

앞으로 세계선교를 위한 미

완성 과업의 숙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무엇을 어떻게 헤쳐

가야 한단 말인가? 위기는 기

회이다. 우리 가운데 누군가 랄

프 윈터 박사의 이상을 품고 

세계선교를 위한 바통을 이어

가야 한다. 제 2, 3의 청출어람(

靑出於藍)들이 나오기를 기대

한다.

jrsong007@hanmail.net

		 랄프 윈터 박사는 금세기 최고의 선교 이론 및 전략가이다.
		 그의 대표적 업적은 미전도 종족과 전방 개척선교 분야를 창안한 것이다.  
		 현대 선교는 그의 선교이론을 사역현장에 접목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선교의 창창 (175)

랄프 윈터(Ralph. D. Winter) 박사

송종록 목사
(크로스선교전략 연구소)

선  교

안디옥에서 출발한 바울과 

바나바 선교팀은 실루기아 항

구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Cyprus, 키프로스, 혹은 사이

프러스)로 이동합니다. 처음 

만난 곳이 ‘살라미(Salamis)였

습니다. 살라미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 했던 선교팀은 

섬을 가로질러 넘어가 바보에

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보(Paphos)는 구브로 섬 

서쪽 끝에 있는 살라미에서 

약 160km 거리입니다. 바보

는 오랫동안 구브로 섬의 수

도이었으며 AD 4세기까지 무

역과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바울의 선교 당시 바보에 로

마 식민지 본부가 있었습니다. 

바보는 신바보와 구바보로 나

뉩니다. 바울이 선교한 곳은 

신 바보입니다. 구(舊) 바보

(Old city)는 오늘날의 신(新) 

바보(New city)에서 동쪽으로 

16km 떨어져 있습니다. 

바보는 그리스 신화에서 비너

스 즉 아프로디테(Aphrodite) 

여신의 출생지로 알려집니다. 

고대 그리스 최대의 서사시인 

호메로스는 “황금을 머리에 

쓴 아름답고 숭고한 여신 아

프로디테에게 노래를 바친다”

고 했습니다. 아프로디테는 사

랑(Love), 미(Beauty) 그리고 

풍요(Fertility)를 상징하는 여

신입니다. 그리스신화에서는 

아프로디테는 구브로의 바보 

근처의 바닷가 물거품 속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구브로는 유명한 구리 산지

입니다. 그래서 키프로스라는 

이름도 구리를 뜻하는 히브리

어 ‘키프리오스’에서 나왔습니

다. 구브로의 면적은 제주도의 

5배 정도인데 지중해 섬들 중

에 세 번째로 큰 섬입니다. 구

브로에는 유대인이 많았습니

다. 특히 로마가 지배했던 주

후 1세기에는 상당한 유대인

들이 살았습니다. 역사가 요세

푸스에 의하면 구브로에 성공

한 유대인이 많았습니다. 마가

의 어머니 마리아와 바나바도 

구브로 출신의 부자였습니다. 

구브로(Cyprus)는 기원전 

333년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

했고 알렉산더 대왕 사후에는 

이집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가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기원

전 58년에 로마에 합병되었

고, 기원전 37년에 로마원로

원의 속주가 되었습니다. 기원

전 15년경 아우구스투수 황제

시절 바보 지역에 큰 지진으

로 도시 전체가 파괴되었는데 

곧 로마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재건되었습니다. 

구브로에는 옛날 로마시대

의 성(城)이 아직 남아 있고, 

성 뒤로는 왕의 무덤 등 고대 

유적지가 발굴되었습니다. 로

마시대 생활상을 담은 모자이

크들이 선명하게 남아있습니

다. 4세기 초에 거대한 비잔틴

교회가 세워졌었습니다. 그런

데 AD 7세기에 이슬람 세력

이 침략해서 교회를 비롯해 

많은 유적들을 파괴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비잔틴교회 터

가 남아있고 꽃무늬 모자이크

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

니다.

구브로(키프로스)는 역사 

속에서 부침이 많았습니다. 

647년과 802년에 이슬람군에

게 점령당했습니다. 1191-

1571년에는 십자군들과 베네

치아인들이 점령해 라틴 문화

와 라틴 교회를 따르도록 강요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1571-

1878년까지 오스만투르크가 

지배를 했고 1878-1960년에

는 영국의 식민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1960년에 독립했지

만 현재 남과 북으로 분단되

었습니다. 북쪽은 터키가 점령

했고 남쪽은 그리스로부터 독

립했습니다. 

바보는 BC 58년경 로마가 

지배한 후부터 구브로의 수도

가 되었고, 로마총독 주재지였

습니다. 바울 때는 서기오 바

울(Sergius Paulus)이 로마의 

총독으로 주재했습니다. 발굴

된 비석에 의하면 41년부터 

54년까지 ‘퀸터스(Quintus)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 바

보에 주재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서기오 바

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런데 이를 방해하려던 바예수

(Bar-Jesus)라 하는 유대인 

마술사 엘루마(Elymas)는 바

울에게 꾸중과 훈계를 받습니

다.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는 

바울의 저주에 따라 엘루마는 

장님이 됩니다. 이 일을 통해 

큰 충격을 받은 총독 서기오 

바울은 바울의 전도의 메시지

를 받아들입니다. 

결국 구브로 섬의 로마총독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

이게 되었고, 동시에 많은 사

람들이 복음을 믿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보

에서 행한 영적 능력과 이적 

사건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 사건

을 계기로 바울의 이름을 사

용합니다. 즉 ‘사울’이 공식적

으로 ‘바울’로 바뀌어지는 장

면입니다. 아울러 여기서 선교

팀 리더가 바뀝니다. 이름순서

가 바나바-바울에서 바울-바

나바로 전환됩니다. 

바보에 전해지는 전설 중에 

하나가 바울이 40에 하나 감

한 태장을 맞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보에서 태장을 맞고 

배를 타고 오늘날 터키 남부

에 있는 버가로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채찍을 맞은 

것을 기념하는 바울채찍교회

가 바보항구에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이 교회는 바울이 

채찍에 맞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교회입니다. 

이 바울채찍교회 옆에 ‘성 

바울의 기둥’이란 푯말이 있는

데, 그리스어와 영어로 새겨진 

대리석 기둥이 있습니다. 바울

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기 

위해 묶였던 기둥이라고 알려

집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

절에 바울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다고 기록

하고 있으나 그 매를 맞은 상

황과 장소에 관한 언급은 없

습니다. 바보에 ‘바울채찍교

회’와 바울이 묶였다는 ‘성 바

울의 기둥’을 통해 바보가 그 

중의 한곳임을 알 수 있습니

다. 교회 오른쪽으로 얼마 되

지 않는 곳에 카타콤이 있습

니다. 비록 작은 규모이기는 

하나 바보에 있었던 신앙의 

박해와 수난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chap1207@hotmail.com

강태광 목사
 ( 월드쉐어USA대표 ) 

인문학으로 읽는 바울의 생애  
⑨ 바보에서

사울이 바울로, 리더가 바나바-바울에서 바울-바나바로 

40에 하나 감한 매 맞은 곳...‘성 바울의 기둥’남아있어



1.  역사적 고찰  

중세교회의 타락은 새로운 개신교를 낳게 되었

다.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인물을 마틴 루터(Mar-

tin Luther 1483-1546)라고 하면, 그 개혁을 완

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은 존 칼빈

(John Calvin 1509-1564)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마

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

크대학 성당에 카톨릭 교황청의 타락을 고발하는 

95개 조항을 가지고 등장하게 된 것이다. 

당시 루터가 이 질의서를 만든 것은 종교개혁을 

일으키려 하거나 교황에 대해 공격을 하려는 의도

가 아니었다. 그 시대 교회에서 크게 문제가 대두

되었던 면죄부를 옹호하고 가르치고 있는 교회지

도자들을 향한 질의서였던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 학자들과 이름 있는 관계자들을 초대하여 토

론을 벌이고 그 의미를 명확히 밝혀내려는 의도였

다. 결국 그것은 당시 발달한 인쇄술 덕택에 두 주

일도 채 안 되어 삽시간에 유럽 전역에 퍼질 수 있

었다. 그것은 마틴 루터가 한 일이 아니라 그가 모

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진 일이었

다. 결국 이 일 후로 마틴 루터는 자신의 근본적 의

도와는 다른 길로 가게 되었고 자신이 상상하지 못

했던 종교개혁자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이다. 

루터와 칼빈, 그들은 비록 성격만큼이나 서로 다

른 예배관과 찬양관을 가졌지만 본질적인 예배와 

음악의 개혁정신은 같은 맥락이었다. 정장복 교수

는 종교개혁의 당위성 가운데 예배에 대해 “온 마

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부

재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무리들이 시들어

져갈 때  교회는 병들고 인간의 심성은 부패해질 

수밖에 없다는 진리를 경험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

여 그들은 각자의 모습으로 예전(Liturgy)을 세우

고 초대교회 복음을 기초로 한 예배의 모형으로 되

돌리려 했던 것이다”라고 이야기한다.  

루터는 예배에 관해 개혁자들 중 가장 보수적

인 입장을 취하여 카톨릭의 미사에 여러 부분을 

도입, 예전(Liturgy)을 구성하게 되었다. 1523년에 

라틴어 미사(Formula Missae of 1523)를 만들게 

되었고 1526년에 독일어 미사(Deutsche Messe of 

1526)를 만들어 독일어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독

일 모든 예배자들이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게 확대

하게 된 것이다. 

칼빈은 루터와 다르게 중세 카톨릭교회의 모든 

예전을 버리고 초대교회 예배를 그대로 도입하여 

1538년 예전(Calvin Liturgy of 1538)을 만들게 되

었다. 두 개혁자의 예전이 서로 다르지만 말씀을 

전하는 설교시간이 중요한 핵심으로 대두되게 되

어 하나님의 말씀을 원래 옛적의 고유한 위치로  

회복시킬 것을 그들은 강조하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 예배서의 찬양은 공히 중요함을 인식했지

만 그것을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루터와 칼빈은 가

사적인 면과 음악적인 면에서 서로 큰 차이를 보게 

되는데 특히 루터는 음악을 전면적으로 교회에 받

아들이게 되었다.

루터는 기악, 다성음악 등 다른 개혁자들이 기피

했던 것까지도 수용했던 것이다. 그는 카톨릭 음

악까지도, 카톨릭 작곡가까지도 자신의 예전(Lit-

urgy)에 맞는다면 모두 수용하는 입장을 갖게 되

었다. 이처럼 루터는 그 당시까지 발전되어온 모든 

음악적 요소를 다 수용한 반면 칼빈은 오직 단선율

만을 사용했고 악기의 사용은 거부하였다. 

가사를 사용하는 면에서도 두 개혁자는 서로 다

른 입장을 취하였는데, 칼빈은 오직 시편가를 변형

시키지 않고 그대로 사용했던 것에 반해 루터는 시

편가를 현대 언어로 바꾸어 가사를 적용하였다. 루

터는 뿐만 아니라 시편가 이외에 신약의 복음서, 

서신서 등의 칸티클이나 또 새롭게 복음의 가사를 

만들어 사용하게 되었다.

1523년 본격적으로 종교 개혁의 불길을 지피기 

시작한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은 그 해 7월 1일 마틴 

루터를 따르던 두 젊은이 하인리히 뵈즈(Heinrich 

Voes)와 요한 에쉬(Johann Esch)가 화형을 당한 

사건이 있었다. 이들은 루터란 최초의 순교자들

로 기록되었는데 1522년 이들이 속해있던 벨기에

에 있는 앤트워프 수도원(Monastery Antwerp in 

Belgium) 전체가 공식적으로 종교개혁교리를 선

택하고 가르치자 카톨릭 교황청은 그 안에  있는 

뵈즈와 에쉬 두 수도승(Monk)들을 화형에 처하게 

한 것이다. 

이것을 접하게 된 루터는 이 부당한 사실을 모든 

민중에게 알리기 위해 음악을 사용하기로 결정했

다. 이때 만들어진 곡이 그의 처음 찬송가가 된 “A 

New Song Now Shall Be Begun”이란 곡이었다. 

이 곡은 마틴 루터로 하여금 음악 개혁자로서 첫

걸음을 내딛도록 한 곡이고, 또한 로마교황청의 타

락을 음악을 통해 저항한 곡으로 당시 종교개혁이 

앞으로 진행될 모든 개혁활동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곡이었다. 

이 곡이 주는 또 하나의 큰 의미는 마틴 루터가 

음악을 사용해 민중을 동요시키고 개혁의 정당성

을 알려 개혁의 피치를 빠른 시간에 세상에 널리 

퍼트려  종교개혁의 불을 크게 지피는 계기가 된 

것이다.                                  <15면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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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윤임상 교수
(월드미션대학교대학원)

포스트 코비드 시대 사역의 변화에 따른 교회 예배와 음악 (11)매일가정예배 

예수탄생의 증인, 시므온은 메시야에 관한 
은혜를 증거합니다. 

첫째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 곧, 구속
을 기다리며 성령이 그 위에 머문 사람입니
다. 그가 죽기 전에 메시야를 만나리라는 지
시를 받고 기다리다 그 날에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만나 성령의 감동으로 찬양하며 예
언의 성취를 선포하고, 마리아에 일어날 일
을 예언하고 그 아이가 구속을 이루실 분이

심을 선포합니다. 둘째, 그는 이스라엘의 예
언 성취로 오신 대속주가 죄로부터의 구원
을 이룰 분이심을 증거합니다. 셋째, 그는 온 
세상의 택한 백성의 구원자임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우주적 구원
임을 다시 확인한 것입니다(창12:2). 시므온
처럼 만민의 구원주이신 예수를 온 세상에 
증거합시다. 

시므온이 받은 계시(눅2:25-35)찬480장화

누가는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에서 참 중보
자로서의 자격조항을 보여줍니다. 

첫째, 그는 할례를 받았습니다(21). 언약백
성의 표인 할례가 그리스도에게 주어짐은 구
약 언약을 완전히 순종하심을 강조합니다. 참 
대속자는 율법을 온전히 이룬 자였기 때문입
니다. 둘째, 그는 초태생이십니다(23). 첫아들
을 바친 정결예식 역시 그의 참 중보자되심을 

강조합니다. 장차 죽음과 부활의 초태생인 그
만이 자기 백성의 초태생 됨의 근거입니다. 셋
째, 그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23-24). 
부모의 철저한 순종을 통하여 그 아기는 참 
중보자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혼란한 때
에 그 중보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로 담대
히 나아갑시다. 

참 중보자의 자격(눅2:21-24)찬143장월

“모세의 법대로 정결예식의 날이 차매 아기
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
법에 쓴 바 첫 태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
룩한 자라” 안나는 어떻게 증거했습니까? 첫
째, 성전에서 주를 섬기던 안나는 주야로 금
식하며 주를 섬겼습니다(36-37). 주님을 섬길 
자는 반드시 산제사를 드려야합니다. 이것은 
자기의 전인을 바쳐 목숨을 내대는 삶입니다. 
둘째, 그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38). 하

나님의 정한 때에 정결의식을 행하는 날에 하
나님의 아들을 만나게 된 것은 최고의 복입
니다. 이 일로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을 돌렸습니다. 셋째, 그녀는 이스라엘의 속량
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38). 이것은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공통
된 반응입니다. 우리도 이 놀라운 복음을 이웃
에게 열심히 전합시다.

안나 여선지자의 증거(눅2:36-38)찬405장수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
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라
는 구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장의 세 가
지 특징을 보입니다. 

첫째, 그는 강해지셨습니다. 이것은 신체 
발육보다 전인의 중심이 영적으로 강하여 그 
영향이 전인에 미친것을 강조합니다. 세례요

한은 영이 들판에서 강해진 것에 비해 예수
님은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서 영이 강해졌습
니다. 가난과 고난은 영이 강해지는 특별은
총의 무대입니다. 현실에 당하는 고난의 환
경은 강한 영의 소유자가 되는 좋은 기회입
니다. 심령이 가난하다가 천국을 경험합니
다. 그 복된 은혜를 누립시다.

예수 성장(1)(눅2:40)찬94장목

또 다시 그는 충만한 지혜를 가지셨습니다. 
첫째, 지혜와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함을 기본
으로 함은 세상적 지혜를 지배하는 하늘의 지
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구속자, 대속자로 구
속을 완성하기 위하여 모든 일에 빈틈없는 지
혜로 행하셨습니다. 일찍이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고난 받는 어린양으로 모든 일을 지혜로 
행하심을 생각게 합니다(사53:10). 둘째, 구속
은 성자의 지혜의 충만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지혜와 지식의 보
화로 충만하다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
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
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
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
는 뜻을 성취하시리라” 그 안에서 참된 지혜
자로 삽시다.

금 예수 성장(2)(눅2:40)찬506장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렀습니
다. 

첫째, 은혜가 지혜를 만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신 인자가 인간 예수로 성장함이 기적
입니다. 그때 전능자의 능력이 지배했기 때
문입니다. 둘째, 신인양성의 연합은 오직 성
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마리아의 몸에 잉태
되는 신비로운 연합처럼 성장 과정에도 성

령의 손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어디까지가 
인성이고 어디까지가 신성인 것을 설명하기
가 어렵지만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마침내 그 은혜를 힘입은 그리스도는 은혜의 
해를 선포하며 은혜의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으셨습니다(눅4:18-19). 은혜와 진리의 
원천이신 그분 안에서 은혜생활을 힘씁시다.  

예수성장(3)(눅2:40)찬204장토

III. 종교개혁 시대 예배를 통해서 본 예배와 음악 

종교개혁은 예배와 음악의 본질을 원래 자리로 회복시키는 결정적 계기돼
하나님 통해 “나”를 말하던 것에서 하나님 통해 “하나님” 말하게 된 계기



1.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SEVIS I-20   혹은 J-1 Visa
2.직장과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든지 소집특강 및 Online 으로 학점취득 가능
3.영어, 한국어 언어에 구애없이 학점취득 가능
4.타 대학에서 받은 학점 최대한 인정하여 편입가능

학점,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 (636)327 - 4645 / Fax : (636)327 – 4715 
E-mail : usa@midwest.edu

Washington DC: 
  Campus 

5103 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 : (571)730 – 4750 / Fax : (571)730 – 4751 
E-mail : wdc@midwest.edu

 국제항공대학(원), 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리더십대학원, 국방대학원, 
 상담심리대학원, 신학대학(원), 음악,문화예술대학원  

신신학학, 목목회회학학 - 학학사사, 석석사사, 박박사사 학학위위과과정정 

목회자, 선교사, 기독교 지도자를 위한 리더십 전공 Ph.D. 학위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Midwest University 와 함께 동역할 인재를 찾습니다 
(부설- MIRI 연구소, 글로벌 리더십 연구원) 

•교수  1. 경영, 마케팅, 리더십 분야의 박사 학위 소지자
2.신학, 선교, 목회,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3.국방, 항공, 상담 분야와 관련한 박사학위 소지자

* Full time or Part time - Online Teaching,  전공분야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 할수 있는 분

•사역 개발 분야 - 산학협력, 인력개발, IT, 마케팅, 항공, 어카운팅과 관련된 학사학위 이상자

•자격   1. 미국에서 High School 과 College 졸업 예정자 혹은 졸업자
2.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3.영주권 스폰 가능
4.관련분야 경력자 선호

•제출서류 : 이력서, 대학이상 성적 증명서, 자기 소개서
•제  출  처 : jp@midwest.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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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뉴저지 밀알선교단

의 5대 목표   

뉴저지 밀알선교단의 3대 목

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

해 5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일

하고 있다. 이 목표는 뉴저지밀

알선교단의 고유 목표이다.

1. 장애인 신학을 정립하여 

교회, 신학교, 현장에서 배울 

수 있도록 한다.

행동하기 위하여 이론적인 

정립이 필요하다. 공산주의 혁

명이 일어났던 이유는 막스와 

엥겔스의 ‘자본론’이라는 이론

서가 있었기 때문이다. 장애인

을 단순히 동정의 차원에서 접

근하면 얼마가지 못하여서 끝

나버릴 것이다. 장애인 선교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깊은 관

계가 있다는 이론적인 체계를 

세우고 증명해야 한다. 

2. 각 교회마다 장애인 목장

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한다.

장애인 선교는 밀알선교단 

혼자 할 수 없다. 여러 교회들

과 함께 해야 한다.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장애인 선교에 동

역할 수 있다. 그 교회에서 할 

수 있으면 장애인 부서를 세우

거나 그렇지 못하면 장애인 선

교를 위한 목장을 세워 기도하

고 후원하면 된다. 

장애인 선교는 비장애인들에

게도 큰 은혜를 주신다. 갚을 것

이 없는 자들에게 하면 주님께

서 갚아주신다 하는 약속이 있

을 뿐 아니라 장애인들을 통해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할 수 있

고 그 연약한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

다. 장애인 선교를 위한 목장은 

그 교회에 큰 유익을 줄 것이다. 

3. 세계 1000곳 이상에 장애

인 선교를 위한 교회와 선교단

을 세운다.

세계 어디를 가나, 어떤 지역

을 가나 장애인들이 있다. 그래

서 장애인 선교를 위한 선교단

을 세워 장애인 전도, 봉사, 계

몽을 한다. 그리고 그 선교가 지

속할 수 있고, 사역자를 길러낼 

수 있게 장애인 선교를 목적으

로 하는 교회를 세워 선교의 베

이스캠프가 되도록 한다.

4. 장애인 사역자와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장학금을 확대

한다. 

장애인 사역을 위하여 일꾼

이 부족하다. 그리하여 일꾼을 

발굴하고 키워야 한다. 장애인 

선교의 성패는 사역자에 달렸

다고 할 수 있다. 밀알은 그 일

꾼을 위하여 장학기금을 마련

하여 세계장애인 선교를 준비

한다. 

5. 밀알동산을 세운다. 

예수님께서 전한 하나님 나

라 복음은 단순히 영원구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영과 

육, 환경까지도 고려하는 통전

적인 복음이다. 그러므로 장애

인 공동체인 밀알동산을 세운

다. 밀알동산은 영과 육 그리

고 환경까지를 구원하고 살리

는 공동체이다. 밀알동산은 하

나님 나라 복음이 실현되는 현

장이다. 각 교회에 세우는 밀알 

목장은 장애인 선교를 성도들

의 모임을 말한다고 한다면 밀

알동산은 뉴저지 밀알선교단

이 세우는 건물이 있는 구체적

인 땅을 말한다.

제4절  뉴저지밀알의 10대 

행동 강령 

이 강령도 모든 밀알선교단

과 뉴저지 밀알선교단이 함께 

공유한다.

1. 밀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밀알선교단은 장애인을 사랑

하기 이전에 하나님 사랑하는 

운동이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

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분을 영원토록 즐기는 것에 

있는 것과 같이 밀알은 하나님

을 영화롭게 하고 그 분을 사랑

하는 것을 첫 행동 원칙으로 삼

는다. 그러므로 밀알운동을 장

애인 선교를 통한 하나님 사랑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2. 밀알은 장애인을 사랑한

다

밀알은 특수하게 장애인에게 

시선이 가있다. 군 선교도 아니

요, 어린이 선교도 아니라, 장애

인 선교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손님으로, 

혹은 객체로 소홀히 대접받아

서는 안 된다. 

3. 밀알은 서로 사랑한다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가끔 

싸우는 경우를 본다. 그럴 때면 

일을 좀 못해도 싸우지 않는 것

을 선택한다. 일이 조금 더디더

라도 화평하게 진행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다. 물론 종교개

혁 같은 비상상황에서는 싸울 

수밖에 없지만 그런 상황이 아

닌 평상시에는 서로 사랑하며 

동역자 의식으로 일해야 한다.

 

4. 밀알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다

이 일은 사람이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명으

로 주신 일이라 생각하고 사람

들의 눈가림으로 할 것이 아니

라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야 한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주시지만 인간은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5. 밀알은 동역자와 신의를 

지킨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할 수 없

다. 동역자가 필요하다. 그 동

역자와 관계에서 신의를 지키

는 것은 중요하다. 서로의 믿음

이 없이는 동역을 할 수가 없다. 

6. 밀알은 희생을 거부하지 않는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

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

럼 희생하기를 거부하면 열매

가 없다. 재정적으로, 자존심 문

제에 있어서, 희생이 필요하다. 

밀알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

지 않는다.

miju92@gmail.com

뉴저지밀알선교단 단장  강원호 목사

장애인신학 정립, 장애인목장 및 1000곳에 선교단 설립 
장애인 사역자 양성위한 장학금 확대, 밀알동산 설립

장애인 선교 “복음과 사랑의 실천” (13)

<14면에서 계속>

마틴 루터의 개혁에서 음악을 

통한 사역은 실로 그 영향력이 

대단했다. 한마디로 무서웠다는 

표현이 적절할 정도였다. 교회역

사가 토마스 패티슨(Thomas H. 

Pattison 1838-1904)은 실제로 

루터의 음악은 그의 설교보다 더 

큰 영향을 끼쳤다고 이야기한다.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문헌은 

교회음악가 스티브 밀러(Steve 

Miller)가 당시 마틴 루터를 공격

했던 사람들의 평가를 직접 인용

해 그 당시의 음악이 가지고 있

었던 무서운 영향력에 대해 김철

웅 목사가 인용한 글이다. 

“당시 예수회 소속이었던 콘

제니우스(Conzenius)는 ‘루터의 

찬양은 그의 글이나 설교보다 더 

강하고 힘이 있다. 스페인 카톨

릭수도사인 토마스 예수(Tomas 

a Jesu)조차도 마틴 루터의 음악

이 유럽에 루터란교단을 팽창시

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것

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니다.’ 그 당

시 마틴 루터의 음악은 일터에

서, 장터에서, 길거리에서 또는 

벌판에서도 불리고 있었다고 서

술한다. 

종교개혁은 교회를 새롭게 태

어나게 한 중요한 사건이었다. 

특히 예배와 음악의 본질을 원

래의 자리로 회복시키는 결정적

인 계기가 되었다. 하나님이 명

령하신 바른 찬양으로 회중들을 

일깨워 개혁정신의 불을 지피고 

그 안에 바른 말씀으로 회복시켜 

개혁을 완성시키게 된 놀라운 사

건이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통해 “나”를 말하던 것에서 하나

님을 통해 “하나님”을 말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오늘날 교회 예배와 음악이 많이 

변질되어가고 있다는 우려는 어

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에 종

교개혁자들이 바꾸어 놓은 예배

와 음악의 현미경 속으로 현대  

예배와 음악을 비추어 진단하고 

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yoon@wmu.edu

... 교회 예배와 음악

제32회 하계 올림픽이 우여곡절 끝에 7월 23일부터 8월 8일

까지 일본 도쿄에서 열렸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1년 

연기 끝에 열렸지만, 반쪽짜리 대회가 되었습니다. 무관중, 비

대면 올림픽입니다. 예전보다 올림픽 열기가 많이 식은 분위

기입니다. 일본은 지금도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 추

세라, 반대 속에 올림픽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무관중 올림픽이라도 참가국 선수들은 메달 경쟁을 놓고 최

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명의 선수가 메달을 따기도 하고, 기

대했던 선수가 예선에서 탈락하는 이변이 생기기도 합니다. 

울고 웃는 올림픽 메달 소식에 때로 마음이 아픕니다. 특히 피

나는 훈련과 노력 끝에 메달을 목에 건 선수들의 이야기를 들

으면 동메달이라도 가슴이 뭉클합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경주하는 것과 비교합니다. 하

나님은 사역에 지쳐 불평하는 예레미야에게 말과 경주해도 이

기는 신앙으로 무장하라고 권고하십니다. “보행자와 함께 달

려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경주하여 이기겠느냐? 평안할 때

는 무사하겠지만 강물이 흘러넘칠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반

문하십니다(렘12:5).

사도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 이하에서 신앙의 경주를 

운동장에서 달음질하는 것과 견주어 말을 했습니다. 운동장에

서 달리는 자가 많더라도 상을 얻는 자가 따로 있으니, 상을 

받도록 달음질을 하라고 합니다. 면류관을 얻기 위해 이기고

자 하는 자는 절제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경주하는 자

가 향방 없이 달리지 아니하니, 푯대를 정해놓고 달리라고 합

니다.

스포츠는 참여하는 데 의의가 있지만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

습니다. 상을 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면류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날에 면류관을 주께 드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가 있습니다. 올림픽 경기를 보면서,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봅니다. 나는 메달을 목에 걸고 있는가? 혹시 노메달 선수는 

아닌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

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

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딤후4:7-8).
bible66@gmail.com

올림픽 메달

기/도/칼/럼

박헌승 목사
(토론토 서부장로교회) 



“나무는 자신을 위해 
              그늘을 만들지 않는다.”

2021년 가을학기 
신(편)입생을 모집합니다.

초교파 복음주의 기독교대학 월드미션대학교에서는

준학사과정 : 기독교상담학 
학사과정 : 기독교상담학, 사회복지학 
석사과정 : 상담심리학, 음악학, 글로벌리더십 
박사과정 : 목회학, 교회음악학

캠퍼스 트랙: 2021년 가을학기는 비대면 수업

온라인 트랙 : LMS무들 기반의 100% 온라인 수업

준학사과정 : 기독교사역학, 기독교상담학 
학사과정 : 기독교사역학, 기독교상담학, 사회복지학, 간호학 (RN to BSN) 
석사과정 : 목회학, 신학, 상담심리학, 음악학, 예배학, 글로벌리더십 
박사과정 : 목회학, 교회음악학
수료과정 : 유아교육, 가정상담, 비영리단체 사역

월드미션대학교의 특징

•  Moodle 기반의 하이브리드 수업 
•  최고의 온라인교육 시스템 구축 
•  영성과 지성과 실천이 조화된 우수한 커리큘럼 
•  그랜트 (Pell & Cal) 및 다양한 장학금 제도  
•  유학생 특별 장학금을 비롯한 유학생 서비스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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